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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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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초지능·초연결로 대변되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적 기제임에 연구는 주목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기술의 발전은 단순
한 편의 증진을 넘어, 장애인에게 정보적·물리적·심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사회
적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창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적 잠
재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애인의 일상에서 AI 기술 활용이 자아효능감과 
같은 내적 심리 기제와 사회적 자본이라는 외적 환경 요인에 어떠한 경로로 
작용하여 궁극적인 삶의 만족도를 견인하는지에 대한 통합적이고 실증적인 
규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AI 기술 활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면밀히 확인하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자아효능감의 
고취와 사회적 고립감의 완화라는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는 다차원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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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장애인의 AI 기술 활용 수준(접근, 역량, 활용)이 그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
도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AI 기술 활용
이라는 외생 변인이 개인의 내적 심리 자산인 자아효능감과 외적 관계망의 
질을 결정하는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개별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셋째,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고립감이 AI 기술 활용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인
과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지 검증하였으며, 이 두 변인이 
독립적인 매개를 넘어 순차적으로 작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이중
매개’ 경로의 타당성과 그 구조적 적절성을 실증하였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2024년에 실시한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
조사」의 최신 원시 데이터를 확보하여 연구의 분석을 위해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대표성과 분석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성별, 
연령, 장애 유형(신체, 감각, 정신 등) 및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된 
장애인 2,200명의 응답 결과를 추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시작으로, 변수 간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과 타당성 검증을 거쳤으며, 변수들 사이의 기초적 관련성을 살피
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핵심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정밀하게 판단하기 위해 
Baron & Kenny의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론과 Sobel Test를 병행하여 
분석의 엄밀함을 기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와 학술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삶의 만족도에 장애인의 AI 기술 활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물 인식 보조 도구, 지체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홈 음성 제어 시스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생성형 AI 비서 등 구체적인 AI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장애인의 일상적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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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고, 생활상의 물리적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장애인의 자아효능감을 높 강력한 심리적 동인으로 AI 기술 활용은 작용하였
다. 장애인이 복잡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AI 기술을 학습하고 직면한 과업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성공적인 경험은, 기존의 수동적인 ‘기술 수혜자’ 이미
지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인 ‘기술 주권자’로 거듭나게 하는 내적 동기를 부여
한다. 장애인이 사회적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자아효능감의 향상은 강
화하며 심리적 안녕감을 구축하는 기초 자산이 됨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고립감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 사회적 고립감을 확충하는 효과를 
AI 기술 활용은 발휘하였다. 신체적 한계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적인 장애
인들에게 AI 기반의 소셜 인터랙션 도구와 정보 큐레이션 서비스는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선 타인과의 연결 가능성을 확장시킨다. 단순한 온라인 활동을 
넘어, 정보 습득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의 증대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물
리적 폐쇄성에서 오는 고립감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의 가능성을 높 사회적 
기제로 기능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고립감의 복합적인 작용 기제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AI 기술 활용은 그 자체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도 
하지만,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만족을 증폭시키고, 동시에 사회적 
고립감을 낮춤으로써 외부 세계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간접적 경로 강력
함을 알 수 있었다. 자아효능감을 AI 기술 활용이 먼저 고취시키고, 향상된 
효능감이 사회적 관계 맺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전이되어 고립감을 완화함으
로써 삶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이중매개 경로’는 연구가 발견한 핵심적인 
인과 구조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학술적 제언을 연구는 제시한다. 
학술적으로는 그간 디지털 격차 논의에 머물러 있던 장애인 복지 담론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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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능이라는 첨단 기술과 심리·사회적 자본의 결합이라는 다학제적 관점으로 
확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장애인의 디지털 포용을 달성하기 
위해 단순히 기기나 인프라를 보급하는 하드웨어적 접근을 넘어, 장애인의 자
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리터러시 교육
과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향후 AI 서
비스 개발 단계에서 ‘배리어 프리’ 설계를 넘어 장애인의 자아 실현과 사회적 
소통을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임파워먼트 기술’로서의 방향성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삶의 만족도, 자아효능감, 사회적 고
립감, 사회적 자본, 디지털 포용, 임파워먼트,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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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인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격하고 근본적인 기술적 
변곡점을 현대 사회는 지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
서 인공지능은 단순히 특정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국소적 도구를 넘어, 
인간의 지적 역량을 보조하고 물리적·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전면
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범용 목적 기술'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다. 초기 AI가 
사전에 정의된 알고리즘과 정형화된 데이터 처리에 머물렀던 '약인공지능'의 
단계였다면, 최근 등장한 생성형 AI와 초거대 언어 모델은 인간의 복잡한 자
연어를 이해하고 맥락에 기반한 고차원적 추론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의 삶 속
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기술적 환경 변화는 사회 구성원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신체적·인지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적 삶에서 만성적인 
장벽을 경험해온 장애인들에게 AI는 기존의 보조공학적 한계를 근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전례 없는 '해방적 기회'를 제공한다. 

기술적 진보와 맞물려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역시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
고 있다. 과거 장애를 개인의 결함으로 치부하고 수혜와 보호의 대상으로 보
았던 '의료적 모델은 사회적 환경과 장벽이 장애를 만든다는 '사회적 모델'로 
전환되었으며, 이제는 기술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꾀하는 
'테크노-사회적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하듯이, 
정보와 기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이자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장애인의 기능적 손상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보충하
는 수준을 넘어, 교육, 고용, 여가 등 사회 전 영역에서의 참여를 가로막는 
환경적 장벽을 AI 기술은 능동적으로 제거하는 결정적인 임파워먼트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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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장애 유형별 특수성에 맞춰 최적화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일상의 풍경을 
AI 기술은 바꾸고 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주변
의 사물, 색상, 텍스트를 실시간 음성으로 묘사해주는 AI 시각 보조 서비스가 
독립적인 보행과 정보 습득의 자유를 부여한다. 청각장애인에게는 고도화된 
음성 인식 및 인공지능 수어 번역 기술이 비장애인과의 실시간 소통 장벽을 
허물어주며, 지체장애인의 경우 음성 명령만으로 집안의 모든 기기를 제어하
는 스마트 홈 시스템과 장애물을 스스로 회피하는 자율주행 휠체어, 사용자의 
의도를 학습하는 지능형 로봇 의수 등을 통해 타인의 조력 없이도 일상을 스
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자립'을 실현한다. AI 기반의 인지 보조 도구와 
정서적 교감이 가능한 대화형 AI가 발달장애나 지적장애인들에게는 복잡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는 '인지적 파트너'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지능정보 격차'라는 새로운 형태의 심각한 불평등을 기술의 비약
적인 발전과 보편화는 야기하고 있다. 과거의 디지털 격차가 인프라 구비 여
부나 기기 보유 능력에 따른 '접근 격차'에 집중되었다면,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격차는 AI와 같은 고도화된 기술을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하느냐는 '활용 및 결과의 격차'로 
전이되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기술적 접근성이 물리적으로 제약될 
뿐만 아니라, 지능정보 서비스를 능숙하게 다루는 'AI 리터러시'의 부족으로 
인해 기술적 진보가 주는 혜택에서 소외될 위험이 크다. 만약 장애인이 기술
적 주류 흐름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단순히 기술이 없는 상태의 불편함을 넘
어 기술이 보편화된 사회 시스템에서의 '구조적 배제'와 '상대적 박탈감'을 심
화시키게 된다. 소외는 장애인의 자존감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단절을 가속화
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의 총체인 '삶의 만족도'에 회복
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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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외적인 생활 편의 증진이라는 결과적 측면을 AI 기술 활용이 넘어, 
그들의 내면적 심리 상태와 사회적 관계망에 어떠한 동태적 영향을 미치는지
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핵심 매개 변수로 설정한 '자아효능감'과 '사회
적고립감'은 장애인의 삶을 지탱하는 중추적인 심리사회적 자산이다. 알버트 
반두라의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특정 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을 능동적으로 통제하는 경험은 "나도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강력
한 자아효능감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숙달 경험'이 된다. 장애인이 AI를 활용
해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일상의 과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얻는 유능감은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견인하는 내적 동력이 된다. 동시에 AI 기술은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축소되었던 사회적 소통의 통로를 디지털 공간으로 확
장하고, AI 컴패니언 서비스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마주하기 쉬운 고질적인 고독감과 사회적 단절, 즉 사회적고립감을 완화하는 
심리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한다.

내적으로는 기술적 숙달을 통한 자아효능감을 고취하고, 외적으로는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여 고립감을 방어함으로써 최종적인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구조적 경로를 장애인의 AI 기술활용은 형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은 대개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이나 모바일 기
기 접근성에 머물러 있으며, 최신 AI 기술이 장애인의 심층적인 심리 기제와 
사회적 관계망을 거쳐 삶의 질로 전이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규명한 실증 
사례는 제한적이다.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의 2024년도 국가 승인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AI 기술활
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아효능감과 사
회적고립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지능정보사회가 지향해야 할 장애
인 디지털 포용 정책과 사회복지 실천 전략 수립을 위한 학술적·정책적 근거
를 제시하는 데 연구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

1.1.2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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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사회라는 급변하는 기술적 패러다임 속에서 장애인의 AI 기술활
용 수준이 그들의 내면적 심리 특성 및 외적 사회 관계망과 상호작용하여 주
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적 인과 관계 모델을 통해 실
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장애인의 삶에 가져오는 변화는 
단순히 물리적 불편함의 해소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주체성 회복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소속감 강화라는 다차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이 파편화된 기술 교육의 차원을 넘어, 자아 존중감의 
복원과 건강한 사회적 관계망 재구축이라는 '인간 중심적 복지 패러다임'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학술적으로 시사하고자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연
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장애인의 AI 기술활용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지능정보화 실태
를 면밀히 파악한다. 단순히 특정 기술의 이용 여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수준을 넘어, 장애 유형(지체, 시각, 청각/언어, 뇌병변 등), 장애 정도(중증, 
경증), 연령대, 교육 및 경제적 수준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AI 
기술 활용 역량과 실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어떻게 분화되고 있는지를 정밀
하게 분석한다. 지능정보화 환경에서 가속화될 수 있는 장애인 집단 내의 ' 
취약 지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
적이고 실증적인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

장애인의 AI 기술활용이 최종 종속 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검증한다. 생성형 AI, 지능형 음성 비서,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
템 등 현대 사회의 핵심적인 AI 서비스 이용이 장애인의 일상적 안녕감과 행
복 지수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효과 크기를 도출한다. 기술이 단순히 도구적 
가치를 넘어,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가치를 높 '복지적 재화'로서 기능하고 있
는지를 실증하며,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실
효성과 당당한 당위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AI 기술활용과 삶의 만족도 사이를 연결하는 심리적 블랙박스인 '자아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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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회적고립감'의 이중 매개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기술 활용이 장애인의 
내적 유능감에 대한 신념(자아효능감)을 강화하여 삶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시
키는 경로와, 외부 세계와의 심리적·물리적 단절감(사회적고립감)을 희석함으
로써 사회적 자본을 확충시키는 경로를 동시에 탐색한다. 이 과정은 AI 기술
이 장애인의 '마음'과 '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어떻게 긍정적 전이를 
일으키는지를 구조적으로 확증하는 학술적 시도가 될 것이며, 기술 활용의 혜
택이 발생하는 내적 기제를 명확히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장애인의 보편적 디지털 권리 보장 및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입체적인 정
책적·실천적 제언을 제시한다. 장애 특성을 반영한 AI 인터페이스의 표준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질적 고도화, 그리고 기술을 매개로 한 사회적 연결
망 강화 전략 등을 제안한다. 장애인이 지능정보사회의 단순한 수혜자나 소
외 계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사회적 가치를 창
출하는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복지적 대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2.1 연구의 내용

   삶의 만족도에 장애인의 AI 기술활용이 미치는 영향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
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사회적 전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 논리적 흐름을 따른다. 각 장은 연구의 필요성 제기
부터 이론적 정립, 실증적 검증, 그리고 정책적 대안 도출에 이르기까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 지능정보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장애인이 직면한 기술적 환경을 제
1장 서론에서는 고찰하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정립한다. 장애인의 디지
털 소외 문제가 삶의 질에 미치는 파급력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당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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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연구의 내용과 방법론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논의의 출발점을 
형성한다. 

연구 모델의 근간이 되는 이론적 토대를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
찰에서는 구축한다.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 그리고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심도 있게 고찰한다. 알버트 반두라의 사회인지이론
에 기반한 '자아효능감'과 푸트넘의 사회적 자본 이론에 근거한 '사회적고립감' 
의 개념적 정의를 장애인 집단의 특수성에 맞추어 재해석한다. 각 변수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하고 
가설 설정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한다. 

구축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을 위한 설계도를 제3장 연구 방법
에서는 제시한다. 장애인의 AI 기술활용이 자아효능감과 사회적고립감을 거쳐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연구 모형을 확립하고, 검증 가능한 가설들을 구체화한
다. 분석에 활용된 2024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의 성격과 표본 
추출 과정을 설명하며, 주요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의 신뢰
도와 타당도를 검토하여 분석의 엄밀성을 확보한다. 

수집된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 가설을 제4장 연구 결과 및 분석에서
는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빈도 분석과 차이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AI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상관관계 분석을 거쳐 변수 간의 일차적 연관성을 살핀다. 
핵심 분석 단계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 및 Process Macro 모델 등을 활용하
여 AI 기술활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규명하고, 자아효
능감과 사회적고립감이 가지는 각각의 매개 경로 및 이중 매개 효과를 통계
적으로 확증한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학술적, 정책적, 실천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5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논의한다. 장애인의 디지털 포용성을 강화하고 심
리적 임파워먼트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복지 서비스 전략과 제도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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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가 가진 한계점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향후 후속 연구들
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마무리한다.

1.2.2 연구의 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2024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데이
터의 대외적 공신력과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한다. 해당 조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및 제47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층 등 정보취
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국가 승인 통계이다. 
2024년도 조사는 생성형 AI의 등장과 지능정보 서비스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AI 비서, 챗봇, AI 기반 추천 및 번역 서비스 등 최신 지능
정보 기술에 대한 인지 정도, 접근 역량, 실제 활용 실태 및 이용 태도를 측
정하는 문항을 대폭 강화하였다. 단순히 과거의 인터넷 이용 여부를 묻는 차
원을 넘어, 고도화된 기술이 장애인의 일상에 얼마나 깊이 통합되었는지를 분
석할 수 있는 최적의 자료를 제공한다.

2024년 8월 1일 기준 전국의 만 7세 이상 69세 이하 등록 장애인으로 설정
하였다. 이 연령 범위는 학령기부터 은퇴 후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기술 활용의 생생한 실태를 포괄하기 위한 의도적 설정이다. 총 
2,200명의 유효 표본은 전국적인 장애 유형별 인구 비중과 17개 시·도별 권
역 분포를 고려한 층화무작위추출법을 통해 선정되었다. 지체, 시각, 청각/언
어, 뇌병변 등 주요 장애 유형별 특수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대변할 수 
있게 하며,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치우치지 않는 표본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광범위한 데이터 확보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장애인 디지
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강력한 설득력을 갖게 한다.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로 설정된 주요 변수의 범위는 구성된 구조적 
관계망을 형성한다. 먼저 독립변수인 'AI 기술활용 수준'은 AI 서비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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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이해부터 실제 일상에서의 활용 빈도 및 활용의 다양성(정보검색, 행
정 서비스 이용, 여가 활동 등)을 다각도로 측정한다. 매개변수인 '자아효능감' 
은 개인이 AI를 성공적으로 조작하며 얻는 내적 유능감을 나타내며, '사회적
고립감'은 기술을 매개로 한 외부 세계와의 심리적·물리적 단절 정도를 측정
한다. 종속변수는 개인의 주관적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삶의 만족도'로 설정
하였다. 삶의 만족도에 외생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월평균 가구 소득,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을 통제변수
로 투입하여, AI 기술활용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순수한 독립적 효과 크기
를 정밀하게 도출하고자 한다.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적 분석 방법은 다층적인 검증 절차를 
거친다. 먼저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 변수의 분포와 선형적 관
련성을 파악하고, t-test와 ANOVA를 실시하여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다. 연구의 핵심 가설인 영향 관계 및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통제변수를 선투입하여 외생적 변인의 영
향을 제거한 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과 경로의 명확성을 확보한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전통적인 소벨 테스트(Sobel Test)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서 권장되는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병행한다. 체계적인 분석 접근은 
AI 기술 활용이 장애인의 심리적 내면과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로'를 거쳐 실제 삶의 질로 이어지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보다 신뢰성 있고 
정교하게 밝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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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1 AI 기술활용 

2.1.1 인공지능의 정의 및 사회적 발전 과정의 심층 이해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의 학습, 추론, 문제 해결, 언어 이해와 같은 고차원
적인 인지 기능을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기술적 총체를 인공지능은 의미한다
(John McCarthy, 1960). 학술적으로 인공지능은 단순히 사전에 정의된 명령
어를 수행하는 자동화 기계를 넘어,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학습하고 스
스로 판단 기준을 고도화하며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능동적 지능으로 
정의된다. 인공지능의 철학적 뿌리는 1950년 앨런 튜링이 제시한 "기계는 생
각할 수 있는가?"라는 근원적 질문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튜링 테스트'에 닿
아 있으며, 이후 1956년 다트머스 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학문 분야로 정립되
었다. 기술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연산 능력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크게 네 단
계의 획기적인 전환기를 인공지능의 역사는 거쳐왔다. 

기호 논리학을 기반으로 한 '탐색과 추론'의 시기가 제1기(1950-1970년대)였
다. 당시의 연구는 인간의 지적 활동을 논리적인 기호의 조합으로 치환하고, 
특정 규칙을 사전에 정의하여 체스나 간단한 수학 정리를 해결하는 '심볼릭 
AI'가 주를 이루었다. 이 시기의 알고리즘은 실세계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처
리하기에는 유연성이 현저히 부족했고, 제한된 연산 능력으로 인해 '조합의 
폭발' 문제에 직면하며 첫 번째 '인공지능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다. 장애 보
조 측면에서도 이 시기의 기술은 극히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경직된 
자동화 도구에 불과했다. 

인간 전문가의 지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화한 '전문가 시스템'의 시대
가 제2기(1980-1990년대)였다. "만약 ~라면, ~이다" 형식의 지식 베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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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여 의료 진단이나 금융 분석 등 특정 도메인에서 실용 가능성을 증명
했으나, 인간의 모든 암묵적 지식을 일일이 규칙으로 입력해야 하는 '지식 습
득의 병목 현상'에 직면하며 다시금 한계에 부딪혔다. 이 시기 장애인 보조공
학은 특정 장애 유형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개발되기 시작했으
나, 사용자 개인의 특성에 맞춰 스스로 진화하는 지능적 유연성은 갖추지 못
한 상태였다. 

대규모 빅데이터와 GPU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바탕으로 한 기계 학
습과 딥러닝의 시대가 2000년대 이후의 제3기로, 인공지능은 혁명적인 국면
을 맞이했다. 과거처럼 인간이 직접 규칙을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다층적
인 인공신경망 아키텍처를 통해 시스템이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특징
을 추출하고 패턴을 학습하는 자율적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2012년 이미지 
인식 경진대회에서 딥러닝 모델이 거둔 압도적인 성과는 시각 지능과 음성 
지능의 질적 도약을 이끌었으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환경 인식 및 음성 합
성 기술이 장애인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제4기라 불리는 '생성형 AI'와 '거대언어모델'의 시대로 접어들며, 인공지능은 
단순한 판별과 예측을 넘어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새로운 창작물을 생성하
고 인간과 자연어로 고도의 문맥적 소통을 수행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기술
적 진보는 단순히 산업적 생산성을 높 것을 넘어,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체
계와 장애인의 삶의 양식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불완전한 발화나 신호에서도 의도를 추론하고 보완하
여 최적의 결과물을 산출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이 타인과 대등한 조건으로 정
보 가공 및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적 토대를 마련했다. 

장애학 관점에서 볼 때, 인공지능은 장애를 개인이 극복하고 고쳐야 할 결함
으로 보는 '의료적 모델'에서, 장애를 유발하는 사회적 환경과 장벽을 기술적
으로 제거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고 있다. 보조 공학 분야는 과거의 수동적·정적인 신체 보조 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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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데이터 피드백과 학습을 통해 개별 사용자에게 최적화되는 '지능형 접근
성' 및 '보편적 설계'의 확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장애인이 마주하는 환경적 
제약을 사후에 임시로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상태와 의
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경을 선제적으로 최적화함으로써 장애인이 독립
적인 사회적 주체이자 행위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임파워먼트 
기제'이자 존재론적 지지 체계로 작용하고 있다(이재욱, 2024; 김지연 외, 
2024). AI 기술은 장애인에게 빼앗겼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주고, 그들이 
디지털 문명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탱하는 핵심적인 기술적 권리이
자 사회적 인프라로 정의되어야 한다.

2.1.2 장애 유형별 AI 기술의 다각적 응용과 실제적 사례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단순한 기능 보조를 넘어, 
신체적·인지적 손상을 기술적으로 상쇄함으로써 사회적 장벽을 무력화하는 
‘해방 기술’로서의 성격을 지닌다(Guo et al., 2020). 해방 기술은 장애인이 
환경에 적응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AI 알고리즘을 
통해 환경이 사용자에게 지능적으로 반응하도록 유도한다. 장애인의 존재론
적 가치를 ‘의존적 수혜자’에서 ‘주체적 행위자’로 전치시키며, 신체적 한계를 
존재론적 가능성으로 변환시키는 결정적 기제가 된다.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실질적인 ‘사회적 목소리’를 의사소통 
영역에서 AI는 복원해 준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음성-텍스트 변환 서
비스는 과거의 단순 자막 생성 기능을 넘어, 거대언어모델을 통해 대화의 전
체 맥락을 파악하고 핵심 내용을 실시간 요약해 주거나, 화자의 미세한 성조 
변화와 감정적 어조까지 시각적 메타데이터(이모티콘이나 색상 텍스트)로 변
환하여 전달하는 수준으로 진화하였다. , 근육 제어의 어려움으로 발음이 부
정확한 뇌병변 장애인의 고유한 발화 패턴을 수만 시간 반복 학습하여 이를 
명료한 표준 음성으로 실시간 출력해 주는 ‘개인화된 보이스 리컨스트럭션’ 
기술은 장애인이 타인과 깊이 있고 전문적인 사회적 논의를 수행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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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다. 기술적 개입은 단순히 소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발화가 
가진 ‘사회적 설득력’과 ‘권위’를 회복시키며, 고도화된 음성-텍스트 기술은 
사용자가 선택한 감정을 목소리에 실어 보냄으로써 직업 현장에서의 협상, 학
술 발표, 연설 등 고차원적인 커뮤니케이션 참여를 가능케 한다. 장애인이 
전문직 사회의 주류로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며 그들의 사
회적 자아 정체성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박찬준 외, 2020).

시각장애인에게 단순한 ‘디지털 눈’을 넘어선 ‘사회적 맥락 해석 파트너’로서 
인지적 확장을 시각 정보의 해석 및 인지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은 실현한다. 
컴퓨터 비전과 시각-언어 모델이 결합된 지능형 애플리케이션(예: Microsoft 
Seeing AI, Be My AI)은 단순히 사물의 명칭을 나열하는 고전적 방식을 지
나, 사용자가 처한 복잡한 공간적·사회적 상황을 서사적으로 설명한다. 낯선 
식당에 진입했을 때 AI는 실내의 전체적인 인테리어 스타일, 다른 손님들의 
밀집도와 위치, 종업원의 현재 상태(바쁜지 혹은 응대 준비가 되었는지)를 
분석하여 보고한다. , 대형 마트에서 식료품을 고를 때 단순히 상품명을 읽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통기한의 임박 여부, 영양 성분의 적정성, 현재 할
인 정보까지 추론하여 조언한다. 상세한 정보 제공은 시각 정보를 실시간 인
지 정보로 전환함으로써 장애인이 주변 환경에 대해 느끼는 ‘정보적 불확실
성’과 ‘심리적 불안’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상황에 대한 주체적 통제력을 
강화하며, 비장애인과의 정보 격차를 메움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적 도
약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이소라 외, 2020).

사물인터넷 및 반응형 로봇 공학과 결합하여 장애인의 거주 공간을 일상생활
의 자립 측면에서 AI는 지능적인 ‘반응형 생활 환경’으로 재구성한다. 엠비언
트 인텔리전스 기술은 지체 장애인이 직접적인 물리적 조작 없이도 음성 명
령, 미세한 근육 떨림, 눈동자의 움직임, 심지어 뇌파를 활용한 BCI를 통해 
조명, 가전, 냉난방 시스템, 현관문 등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한다. 
장애학에서 강조하는 ‘의존적 보호’에서 ‘존엄한 자립’으로의 본질적인 패러다
임 전환을 의미하며,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던 신체적 무력감을 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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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치환한다. 생성형 AI 비서는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여 투약 시간
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거나, 건강 수치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자동으로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개인화된 생활 관리’를 수행한다. 기술적 
기반은 장애인이 자신의 사적인 공간인 생활 공간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회
복하게 함으로써,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 동인이 된다(박혜현 & 이선민, 2021).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물리적 인프라로서 기능하며 ‘공간적 
시민권’을 모빌리티 영역에서의 AI 활용은 실천적으로 보장한다. 자율 주행 
기술과 컴퓨터 비전이 접목된 지능형 휠체어 및 교통약자 전용 내비게이션은 
단순한 최단 경로 탐색을 넘어 보도블록의 파손 상태, 경사로의 유무, 장애인
용 엘리베이터의 실시간 가동 여부 및 혼잡도 등 방대한 ‘마이크로 어세서빌
리티’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여 최적의 경로를 제시한다. 이동의 지능화와 
자율성은 장애인이 교육, 고용, 문화 체험 등 지역사회 활동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접근 가능한 공간의 확장은 
곧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의 확장’을 의미하며, 장애인이 느끼
는 물리적 소외와 그로 인한 심리적 고립감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AI 모
빌리티 기술은 장애인이 다양한 이질적 집단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물리적 토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자아 효능감을 높이고 주관적 안녕
감을 제고하는 강력한 사회적 인프라로 작용하게 된다(우제승 외, 2023).

2.1.3 적응형 인터페이스의 심리적 함의와 사용자 경험

   기존의 보조 공학 기술과 궤를 달리하는 본질적인 차별점은 사용자의 미세
한 행동 패턴과 고유한 인지적 특성을 인공지능 기술이 실시간으로 학습하
여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스스로 조정하는 '동적 적응성'에 있다. 과거의 전
통적인 보조 기기들은 표준화된 조작 방식과 기성품 형태의 하드웨어를 고수
하였기에, 장애인 당사자가 기기의 복잡하고 경직된 사용법에 자신의 신체를 
억지로 맞추어야 하는 '사용자 대 기기' 적응 모델을 강요받았다. 주객전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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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장애인에게 과도한 '인지적 부하'를 발생시켰으며, 기기를 다루는 과정
에서 반복되는 실패는 심각한 '기술적 스트레스'와 자괴감을 유발하였다. 많
은 장애인이 첨단 기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기 사용 자체에 소
모되는 에너지가 결과물로부터 얻는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기술 활용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의 행동을 역으로 학습하고 환경을 최적화
하는 '기기 대 사용자' 적응 모델을 현대의 인공지능은 실현한다. 인공지능은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모든 과정을 데이터로 수집하여 피드백 루프를 형성
하는데, 기술과 인간이 상호 조정하며 함께 진화하는 ‘공진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AI는 지체 장애인의 미세한 손 떨림이나 근육의 경직도를 실시간
으로 분석하여 마우스 포인터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보정하고, 뇌병변 장애인
의 특유한 발음 습관이나 비표준적 억양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인식률을 지
속적으로 높인다(Lillywhite & Wolbring. 2019) 사용자의 당일 컨디션이나 
인지 반응 속도에 맞춰 정보의 출력 속도와 시각적 복잡도를 지능적으로 자동 
조절함으로써, 기술이 장애인의 삶에 스며드는 과정에서의 인지적 마찰을 최소화
한다. 지능적 적응 과정은 단순히 사용의 편리함을 넘어, 장애인이 신기술 
도입 초기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심리적 거부감과 공포를 획기적으로 낮추
어 준다. 기술이 나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나에게 맞춰 변화한다는 정서적 유
대감이 형성될 때, 기술 수용성을 비약적으로 제고하며 이를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는 유기적 수단으로 장애인은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다. 

단순한 신체 기능 보완을 넘어 장애인의 생존권 및 존엄한 삶을 수호하는 고
도화된 ‘예방적 안심망’을 AI 기반의 지능형 헬스케어 시스템은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웨어러블 기기, 주거 내 환경 센서, 스마트폰 등에서 수집된 방대한 
일상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센서 퓨전' 기술을 활용한다. 수면 패턴의 미세
한 변화, 심박수 변동성, 일일 활동량의 급격한 감소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낙상 사고나 간질 발작, 호흡 곤란과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급 상황을 AI가 딥
러닝 기반의 이상 징후 감지 알고리즘으로 선제적으로 예측한다. 실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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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 AI가 보호자나 인근 의료기관 및 공공 지원 센터에 실시간 알림을 
보냄으로써 생명을 보호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실
존적 안전감’을 제공하는 핵심 기제가 된다. 장애인이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도전하고 리스크를 안전감은 감수하며 외부와 소통하게 만드는 심리적 저력
이 된다.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적 안전을 담보하는 물리적 수단인 동시에, 부양가족들
이 24시간 내내 짊어져야 했던 가혹한 ‘돌봄의 독박 부담’과 만성적인 심리적 
불안을 유의미하게 경감시키는 ‘가족 관계의 본질적 회복’ 효과를 상시적 보
호 체계는 거두고 있다(Chakraborty et al., 2023). 가족 구성원들은 AI 기술
에 의한 돌봄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여력을 확보하게 되
며, 장애인 당사자와의 관계를 '수발자와 대상자'라는 위계적 구조에서 벗어나 
'정서적 지지와 인격적 교감을 나누는 평등한 동반자'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긍
정적 전이를 이끌어낸다. 기술이 돌봄의 노동적 성격을 분담함으로써 가족 
내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정서적 주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신체적 손상을 보완하는 기능적 보충을 훨씬 넘어선다. 그것은 기술과의 역동
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통제하고 미래를 예측
하며 주도할 수 있다는 ‘인지적 마스터리’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선사한
다. 장애인이 사회의 당당한 주류 구성원으로서 평범한 일상을 존엄하게 향
유하게 돕는 심리·사회적 임파워먼트의 핵심적 여정이라 할 수 있다. 기술적 
기반 위에서 형성된 개인적 효능감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고립의 장벽
을 스스로 허물고, 보다 능동적인 사회 참여의 주체이자 성숙한 시민으로서 
거듭나게 하는 강력한 ‘심리적 엔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2 삶의 만족도

2.2.1 주관적 안녕감의 다차원적 구조와 장애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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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설정한 주관적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삶 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
는 인지적 측면의 주관적 안녕감을 삶의 만족도는 의미한다(Chykhantsova 
et al., 2022). 주관적 안녕감은 정서적 측면인 '행복감'과 인지적 측면인 '삶의 만족
도'로 구성되는데, 행복감이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역동적 
지표라면, 삶의 만족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전
반적인 삶에 대한 질적 평가이자 반성적 판단이다. 에드 디너에 따르면, 개인
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인지적 판단'의 
결과물이 삶의 만족도이다. 

단순히 일시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쾌락적 안녕을 넘어,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그리고 타인과의 긍정적 유대 관계가 결합된 
'에우다이모니아(자기실현적 행복)'의 개념을 주관적 안녕감은 포괄한다. 아리
스토텔레스로부터 기원한 에우다이모니아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
고 본연의 자아를 실현할 때 얻어지는 고차원적인 행복을 의미한다. 캐롤 리
프(Carol Ryff, 1989)의 심리적 안녕감 모델에 따르면, 인간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환경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때 진정한 안녕감에 도달한다. 사회적 
편견과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삶의 반경이 물리적으로 제약된 장애인에게 있
어, 에우다이모니아적 행복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을 넘어 사회적 배제를 극복
하고 인간다운 '기능함'을 회복하는 존재론적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손상된 신체 기능을 의학적으로 회복하거나 사회적 규범에 맞게 교정하는 '의
료적 모델' 기반의 정상화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자율성에 의해 장애인에게 삶의 만족도는 더욱 강력하
게 규정된다. 데시와 라이언(Deci & Ryan, 2012)의 자기결정이론과 깊은 맥
을 같이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라는 세 가
지 기본 심리적 욕구가 충족될 때 최적의 발달과 높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
을 경험한다. 자율성이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합하려는 욕구를 
의미하며, 장애인의 주체적 삶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심리적 엔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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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에 깔린 편견과 부적절한 인프라로 인해 기본 욕구, 자신의 물리
적·사회적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적 선택권이 장애인은 심각하게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일상적인 이동이나 정보 획득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마
주하는 환경적 장애물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무력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마틴 셀리그만
이 제시한 '학습된 무력감' 이론은 환경적 제약이 어떻게 개인의 의욕 저하, 
우울, 그리고 삶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고착화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통제 
불가능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개인은 더 이상 상황을 개선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며, 자아존중감의 하락과 극심한 삶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진다.

장애인의 기능을 단순히 보완하거나 대행하는 물리적 도구를 넘어, 그들에게 
거세되었던 '환경 통제권'과 '심리적 주권'을 복원해 주는 강력한 심리적 해방 
기제로 인공지능 기술은 작동한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교한 상황 인지와 
즉각적인 반응성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도가 환경에 즉각적으로 반
영되는 마스터리 경험을 제공한다. 심리적 통제 소재를 '환경에 의해 좌우되
는 외적 통제'에서 '나의 의지와 조작에 의해 변화하는 내적 통제'로 이동시키
는 결정적 전환점이 된다. 

음성 인식 AI를 통해 스마트 홈의 환경을 스스로 조절하거나, AI 모빌리티를 
통해 타인의 도움 없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경험은 장애인에게 "나는 나
의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다"는 강력한 유능감을 선사한다. 심리적 변화는 장
애 정체성을 단순히 도움을 기다리는 '수동적 수혜자'에서, 기술이라는 확장된 
신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주체적 행위자'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Shinohara & Wobbrock, 2011). 기술 매개적 자율성
의 회복은 장애인이 사회적 낙인과 신체적 한계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삶
을 긍정적인 서사로 재구성하게 함으로써 주관적 안녕감의 질적 수준을 비약
적으로 제고하는 심리적 토대가 된다.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자율성의 증대는 
장애인이 마주한 삶의 부정적 사건들을 통제 가능한 과제로 변모시키며,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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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인지적 마스터리'는 삶 전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삶의 질 향상을 견인
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

2.2.2 기술 수용을 통한 자아 확장과 만족도 형성 메커니즘

   인공지능 기술을 단순한 외부의 기계적 도구가 아닌, 자신의 ‘신체적·인
지적 확장’의 유기적 일부로 인식하고 이를 생활 전반에서 능숙하게 활용할 
때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하게 향상된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 기술적 매체는 주체와 세계 사이의 이질적 장벽이 아니라 주
체의 신체 도식에 완전히 통합된 일부로 기능해야 한다. 마치 시각 장애인의 
지팡이가 단순한 막대기를 넘어 주체의 감각적 끝단이 되는 것처럼, 고도로 
개인화된 인공지능은 장애인이 세계를 지각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는 반경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며 '장애가 상쇄된 새로운 존재적 신체'를 형성한다. 현
상학적 자아 확장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적 결함에 함몰되던 과거
의 시각에서 벗어나, 기술과 결합된 자신의 '확장된 역량'에 주목하게 함으로
써 자아 정체성의 질적 변화를 유도한다

사용자가 해당 기술에 대해 느끼는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은 기술
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선행 요인
이다(전종우, 2024). 장애인의 맥락에서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선 ‘심리적 해
방’의 의미를 갖는다. 인공지능의 지능적 자동화는 '용이성'의 차원을 극대화
하여 기술 사용에 수반되는 피로도와 인지적 부하를 획기적으로 낮춰준다. 장
애인이 AI가 자신의 신체적·감각적 한계를 정교하게 보완해 준다고 확신하고
(유용성), 이를 복잡한 조작 없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느낄 때(용이
성), 기술을 자신의 삶의 본질적 영역이자 정체성의 일부로 수용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기술에 대한 신뢰는 외부적 의존을 '속박'이 아닌 '역량의 확
장' 으로 재정의하게 만드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한다. 

과거에 타인이나 복지 시스템의 시혜적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했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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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도의 과업들을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완수하게 함으로써 강력한 ‘마스터리 
경험’을 장애인에게 AI 기술은 선사한다. 알버트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
에 따르면, 성공적인 마스터리 경험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신뢰하
게 만드는 강력한 정보원이다. 시각 장애인이 생성형 AI가 탑재된 보조 
기기를 통해 난생처음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복잡한 관공서 서류를 해석하고 
업무를 완결하거나, 지체 장애인이 AI 음성 제어와 로봇 팔을 유기적으로 활
용해 스스로 창의적인 요리를 완성하는 행위는 단순한 기능적 달성을 넘어선 
'실존적 승리'의 서사를 형성한다. 주체적 성공의 반복은 “나는 장애로 인해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고착된 '의존적 자아'를 해체하고, 세상을 향해 능동
적으로 도전하는 ‘유능한 행위자’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구축하게 한다. 

칙센트미하이가 제시한 ‘몰입’의 경험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존재론적 만족
감을 선사한다. 인공지능은 장애인의 실제적 역량과 과업의 난이도 사서 발생
하는 거대한 기능적 간극을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메워주는 ‘인지적 비계’ 역
할을 수행한다. 장애인은 장애라는 방해 요소에 물리적·정신적 에너지를 소
모하며 겪던 좌절감이나 지루함에서 벗어나, 과업의 내용과 목적 그 자체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를 확보하게 된다. 과거에는 정보를 검색하
거나 이동하는 기초적 행위조차 거대한 에너지 소모를 초래했다면, 이제는 
AI의 실시간 보조로 행위의 과정이 물 흐르듯 매끄럽게 진행된다. 몰입의 순
간들은 개인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존재론적 충만함을 제
공하며, 인공지능 기술이 장애인의 삶에서 ‘통제 불가능한 영역(무력감)’을 
‘기술적 마스터리가 가능한 영역(유능감)’으로 적극적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변수가 됨을 시사한다. 

특정 과업의 성공을 넘어 심리적 변화는 일상 전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미
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확산되는 ‘심리적 전이’를 이끌어낸다. 기술 활용을 
통해 획득된 '인지적 오프로딩' 효과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기초적 
과업에 쏟던 에너지를 사회적 대인 관계, 자기 계발, 지역사회 공헌과 같은 
고차원적인 가치 실현에 투자할 수 있게 돕는다. 에너지의 재배치는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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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감과 더불어 삶의 목적의식을 고양하며, 장애인이 사회적 낙인에 위축되
지 않고 자신의 삶을 능동적인 서사로 서술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된다.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자아의 확장은 장애인을 침체된 '지원 대상'에서 빛나는 
'사회적 주체'로 변모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강력한 심리적 동력원이자 에우다이모니아적 행복의 실질적 토대가 된다(권정
민 & 이영선, 2020).

2.2.3 제3단계 디지털 격차의 위험과 심리적 소외의 고착화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혜택이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하고 평등한 행
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술의 고도화는 새로운 형태의 구조적 
불평등을 야기하며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기 디지
털 격차 연구가 기기의 보유 유무(제1단계)나 이를 조작할 수 있는 리터러시 
역량(제2단계)에 집중했다면, 현대 사회는 기술 활용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가치와 성과(경제적 수익 창출, 건강 지표 개선, 사회적 영향력 확보)를 얼마
나 달성해 내는가에 따른 ‘제3단계 디지털 격차’의 시대로 접어들었다(Van 
D. & Helsper, 2015).

단순히 '쓰느냐 마느냐'의 물리적 접근성 문제를 넘어, 기술 활용의 결과물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질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회의 비대칭성’ 
과 ‘성과 및 가치의 격차’를 제3단계 디지털 격차는 의미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창의적인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하며 고소득을 올리거나 정교한 지능
형 건강 관리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하는 장애인 소수 집단과, 단순한 정보 검
색 수준에 머물거나 복잡해진 기술적 진입 장벽에 막혀 도태된 장애인 대다
수 집단 사는 물리적 장애를 훨씬 넘어서는 거대한 '인지적·경제적 양극화'가 
발생한다.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고가의 지능형 보조 기기를 구매하지 못하거
나, 정보 문해력의 한계로 최신 AI 도구를 일상에 통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
은 디지털 문명에서 소외되는 것을 넘어 사회 참여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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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당하게 된다. 단순한 상대적 불평등을 넘어 루시만이 제시한 '상대적 박
탈감'을 유발한다.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할수록, 그 혜택에서 소외된 이들이 
느끼는 주관적 빈곤감과 심리적 고립은 더욱 깊어지는 '디지털 배제의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데이터 편향성 역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다. 현재 대다수의 대규
모 언어 모델이나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은 비장애인의 신체 규범과 발화 패
턴을 기반으로 학습되어 있어, 장애인의 독특한 신체적 특성이나 구음 장애가 
섞인 발화, 비전형적인 인지 양식을 ‘표준’이 아닌 ‘오류’나 ‘노이즈’로 취급하
는 ‘알고리즘적 장애 차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AI 기반 채용 시스템이 
휠체어 사용자의 신체 각도나 미세한 눈동자의 떨림을 ‘자신감 부족’이나 ‘부
적응 징후’로 오판하여 서류 단계에서 자동으로 탈락시키는 행위, 혹은 자율 
주행 알고리즘이 휠체어 사용자를 유모차나 보행 보조기로 인식하지 못해 안
전사고의 위험을 높 사례 등은 장애인에게 기술에 대한 깊은 불신과 실존적 
좌절감을 안겨준다.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공간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간
에서도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한다는 인식을 강화하여 삶에 대한 냉소와 우울
을 기술적 폭력은 고착화시킨다.

안전과 돌봄을 명분으로 도입된 AI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및 센싱 시스템은 
장애인의 프라이버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일상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디지
털 파놉티콘’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자신의 침실부터 식습관까지 모든 일
거수일투족이 데이터화되어 시스템에 기록되고 분석되고 있다는 인식은 개인
의 주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장애인을 인격적 주체가 아닌 ‘지속적 관리
가 필요한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주관적 안녕감을 과도한 데이터화는 위축시
키고 기술에 대한 심리적 종속을 강화하며, 자아의 위축과 사회적 위축을 동
시에 초래한다.

진정한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AI 기술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의 양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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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라는 고전적 정책을 넘어,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대한 민주적 감시 체계 
구축, 장애인 당사자가 기획 및 개발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 주도형 
설계’, 그리고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포괄적 ‘디지털 시민권’ 논의가 필수적
으로 전제되어야 한다(Guo et al., 2020). AI 기술이 장애인을 고립시키는 또 
다른 사회적 장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결함의 보
완'이 아닌 '다양성의 수용'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윤리적·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2.3 사회적 자본: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고립감

2.3.1 사회적 자본의 정의 및 장애인 삶에서의 위상

   사람들 사이의 신뢰, 상호 호혜적 규범, 그리고 네트워크 속에 내재되어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특정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자 다차원적 자원이다(Putnam, 1995). 전통적인 경제학
적 관점에서의 물적 자본이나 교육 및 전문 훈련을 통한 인적 자본과 달리,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간의 ‘관계적 속성’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가
치를 지닌다. 개별 행위자가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 관
계라는 사회적 구조 틀 안에서 발생하는 동태적인 자산이다. 사회적 자본을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되는 실제적·잠재적 자원의 총합으로 
보았으며, 개인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핵심 기제임을 강조하였다(Hall & Kramer. 2009).

사회적 자본의 기능적 측면을 보다 구체화하여, 이를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회 구조의 기능’으로 정의하였다(Onyx & Bullen.
2009). 콜먼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조 내에 존재하며 개인이 속한 네트
워크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집단적 제재를 행사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사회적 엔진이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 인적 자본의 
형성을 돕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는데, 장애인의 맥락에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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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이나 직업 교육과 같은 인적 자산의 축적이 사회적 관계망의 지지없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장을 
넘어, 새로운 기술적 리터러시를 학습하고 실질적인 고용 정보를 교환하는 
‘인적 자본 형성의 인큐베이터’로 장애인에게 사회적 네트워크는 기능한다. 

사회적 자본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이를 구성원 간의 결속력과 응집력을 높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접착제'와,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
여 새로운 정보와 혁신적 기회를 창출하는 '윤활유(Lubricant)'에 비유하
였다 (Putnam, 1995). 이론적 틀은 사회적 자본이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넘어, 한 사회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사
회적 인프라’임을 보여준다. 장애인에게 있어 사회적 자본은 비장애인에 비
해 훨씬 생존과 직결된 위상을 점유한다. 장애인은 신체적·감각적 제약이나 
이동의 장벽으로 인해 비장애인 주류 사회에서 통용되는 인적·물적 자본의 획
득 과정에서 근본적인 구조적 배제를 경험하기 쉽다. 이때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 정서적 지지,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 보조는 유형 자산의 
결핍을 상쇄하고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사회 
참여 기회를 획득하게 하는 핵심적인 ‘관계적 생존 전략’이자 ‘구조적 보상 
기제’로 기능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고립된 객체'가 아닌 '기능하는 시민'으로 잔류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사회적 자본이다. 신뢰 기반의 네트
워크가 탄탄한 장애인은 장애 친화적인 직업 정보나 복잡한 지능형 보조공학 
기기의 활용 노하우를 훨씬 빠르게 습득하여 기술적 소외를 방어할 수 있으
며, 급격한 건강 악화나 재난 상황 등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사회적 지지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과 만나 시너지를 일으킨다. 장애인 
전용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AI 보조 기기 활용 팁은 개인의 '기술적 마스터
리'를 가속화하고, 다시 네트워크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으로 환원되어 사회
적 자본의 '상호 호혜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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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결정적 중재 변수로서 사회적 자본은 작용
한다. 사회적 자본의 다면적인 속성을 반영하여, 이를 관계의 유대 강도와 
기능적 방향에 따라 결속형(자아효능감 강화)과 교량형(사회적 고립감 해소)
으로 세분화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결속형 자본은 내부적인 심리적 복원력을 
높여 "나는 할 수 있다"는 내적 확신을 지탱하며, 교량형 자본은 외부 세계와
의 연결을 통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는 사회적 존재감을 확인시킨다.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새로운 변인이 장애인의 내적 심리 역량과 외적 사회 
연결망에 각각 어떠한 차별적·상호작용적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데 핵심
적인 이론적 토대를 입체적 접근은 제공할 것이다.

2.3.2 자기효능감: 심리적 완충과 자아효능감의 형성 기제

   가족, 친한 친구, 혹은 유사한 장애 경험이나 고충을 공유하는 자조 모임 
등 강한 정서적 유대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밀착된 관계망 내에서 자
기효능감은 형성된다(Moran, 2005). 관계는 사회적 동질성이 높은 구성원들 
사서 주로 발생하며, 장애인에게 외부 세계의 차별적 시선이나 물리적 장벽으
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 기지’와 조건 없는 정서적 지지
를 제공한다. 

신체적·사회적 장벽으로 인한 '존재론적 피로'를 해소하는 유일한 안식처로서
의 기능을 장애인 사회에서 결속형 자본은 수행한다. 비장애인 중심의 주류 
사회에서 장애인은 자신의 결핍을 끊임없이 증명하거나 타인의 시혜적 배려
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긴장 상태에 놓이기 쉬운데, 결속형 관계망은 별
도의 부연 설명 없이도 자신의 존재 자체가 온전히 수용되는 경험을 선사하
기 때문이다.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장애인이 자아를 보호하고 심리적 평형을 
유지하게 돕는 강력한 방어 기제가 된다.

알버트 반두라(Bandura, 1997)의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자아효능감 
발달에 필수적인 심리적·사회적 자양분을 공급하는 결정적인 토대가 결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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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망은 된다. 자아효능감이란 "특정한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
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을 의미하며, 장
애인이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일상을 주도적으로 기획하
는 데 있어 핵심적인 내적 동력이다. 반두라가 제시한 자아효능감의 4대 
형성 요인들과 다음과 같이 자기효능감은 깊숙이 상호작용한다.

‘대리 경험’의 강력한 장이 결속형 네트워크가 된다. 장애인은 자신과 유사
한 신체적 제약을 가진 동료 장애인이나 가족이 AI 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
하여 일상의 난관을 극복하는 모습을 근거리에서 관찰함으로써 “저 사람이 
해냈다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심리적 전이 효과를 경험한다. 
둘째, 높은 신뢰 관계에 기반한 ‘사회적 설득’은 기술적 도전에 대한 공포를 
상쇄한다. 낯선 디지털 환경에서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받는 “너는 이 기술을 
충분히 다룰 지능과 인내심이 있다”는 지지적 피드백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을 낮추고 과업 지속 의지를 높 핵심 촉매제가 된다. 셋째, 정서적 유대감이 
주는 안정감은 기술 사용 과정에서 수반되는 불안이나 긴장 같은 ‘부정적 정
서 상태’를 완화한다. 정서적 안전망이 확보된 상태에서 장애인은 기술적 시
행착오를 ‘실패’가 아닌 ‘성장을 위한 학습 과정’으로 수용하게 되며, 자아효
능감의 질적 고양으로 이어진다. 

결속형 관계의 질적 수준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개입은 재
구조화한다. 전통적인 돌봄 환경에서 장애인의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자들은 
물리적 수발, 식사 보조, 이동 지원과 같은 고된 ‘신체적 노동’에 매몰되어 정
작 중요한 정서적 교감을 나눌 여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른바 ‘돌봄 
번아웃’을 초래하여 가족 내 신뢰와 호혜성을 훼손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AI 기반 돌봄 로봇과 지능형 환경 제어 시스템이 번거로운 일상 과업들을 자
동화함에 따라, 관계의 본질은 ‘수발과 감시’에서 ‘대화와 공감’으로 근본적으
로 전환된다(이승민, 2013). 육체적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의 
내면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적·심리적 여유를 확보하게 되며, 
가족 구성원들은 결속형 자본의 질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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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가족 내에서 ‘수혜적 대상’을 넘어 ‘기여적 주체’로 변화하게 AI 기
술은 돕는다. 시각장애인이 AI 안경을 통해 가족의 소중한 사진첩을 함께 
보며 대화를 주도하거나, 지체장애인이 지능형 주방 기기를 활용해 가족을 위
한 식사를 준비하는 행위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호혜성’을 회복시킨
다. 역할의 변화는 장애인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존재라는 
강력한 유능감을 선사하며, 가정 내에서의 정서적 주권 회복과 더불어 자아효
능감을 비약적으로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장애인을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된 자기효능감은 단순히 ‘도움을 받아야만 연
명하는 존재’라는 사회적 낙인과 수동성에서 해방시킨다. 그것은 장애인에게 
자신의 잠재된 역량을 확인시키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엔진’이자 ‘인지적 비계’를 장착시켜 준다. 이렇게 가
정과 친밀한 네트워크 내부에서 견고하게 다져진 자아효능감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적인 공간의 울타리를 넘어 더 넓고 이질적인 사회적 연결망인 ‘사
회적 고립감’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확실한 심리적 디딤돌이 된다.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환경을 통제하는 ‘주체적 시민’이
자 ‘행복의 행위자’로 거듭나게 하는 존재론적 임파워먼트의 시작점이 강화된 
내적 효능감이 된다.

2.3.3 사회적 고립감: 약한 유대의 힘과 사회적 고립감의 타파

연령, 성별, 직업, 정치적 신념 및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질적 집단 간을 연결하는 자산으로, 마크 그라노베터 (Granovetter. 1983)
가 주창한 '약한 유대의 힘'에 사회적 고립감은 그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다. 
강한 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결속형 자본이 내부의 심리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접착제’ 라면, 교량형 자본은 수평적이고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 세계의 
새로운 정보, 혁신적인 기회, 그리고 비장애인 주류 사회의 문화적 자원을 전달하
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윤현숙 외, 2016). 장애인에게 있어 교량형 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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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는 단순한 친목을 넘어 사회적 성취를 위한 ‘비중복적 자원’을 획득하는 
결정적인 통로가 된다. 자신과 유사한 환경의 사람들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구직 정보, 고등 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새로운 정책 변화 등을 이질적 
집단과의 연결을 통해 수혈받게 되는 것이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개인이 속
한 계층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 이동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

물리적 이동의 물리적 장벽이나 의사소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생활 반경이 가
정이나 특정 복지 시설로 국한되는 경향이 있으며, 전통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심각한 결여와 그로 인한 ‘주관적 고립감’으로 직결되
어 왔다. 고립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상태를 넘어, 자신이 사회의 
유효한 일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사
회적 실종’을 의미한다. 우울증, 자아존중감 저하, 나아가 극단적인 사회적 위
축을 초래하는 핵심적인 위험 변수이다. 로널드 버트(Burt. 2018)가 제시한 ‘구조
적 구멍’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은 서로 다른 사회적 네트워크를 연결
하는 중개 지점에서 소외됨으로써 가치 있는 정보의 흐름에서 영구적으로 격
리될 위험이 크다. 장애인이 사회의 주류 담론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고, 
삶에 대한 통제력을 '관계적 빈곤'은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장애인을 둘러싼 시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무력화하고, 이질적인 집단과의 상
호작용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과 ‘심리적 문턱’을 인공지능 기술은 획기적
으로 낮춤으로써 사회적 고립감을 형성하는 새로운 지능형 엔진으로 작동한
다. 과거에는 비장애인 중심의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수반되었던 복잡한 이동 
지원의 신청이나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부담이 AI 매개 공간에서는 대폭 완화
되기 때문이다. AI 기술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대등한 조건에서 정보와 의
견을 교환할 수 있는 ‘중립적 광장’을 제공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글쓰기 
보조 기능이나 정교한 문맥 교정 도구는 언어적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 
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이고 세련되게 피력할 수 있게 돕는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공간에서 장애라는 낙인 없이 오직 '콘텐츠의 질'로만 상호작용하며 공통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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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공유하는 '관심사 기반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구축하게 한다.

언어 장벽과 감각의 한계를 넘어 인공지능의 실시간 통번역 기술이나 시청각 
변환 기술은 장애인을 글로벌 네트워크나 다양한 전문적 학술·문화 집단으로 
연결한다. 장애인은 자신의 고립된 '고향' 네트워크를 벗어나 전 세계적인 정
보를 수집하고 소통하는 ‘디지털 노마드’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연결
의 확장은 장애인이 거대한 사회 시스템의 유효한 구성원임을 재확인하게 하
는 존재론적 전율을 선사하며, 자신이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 
중개자’로 부상하는 경험을 가능케 한다. 인공지능은 장애인에게 새로운 외
부 정보를 수혈하고 다양한 사회적 기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윤활유’로서 사
회적 고립감을 축적하게 하며, 주관적 고립감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강력한 
‘사회적 처방제’가 된다(권예지 외, 2015). 장애인이 느끼는 삶의 가치를 단순
한 개인적 만족을 넘어 ‘사회적 기여’와 ‘관계적 영향력 행사’라는 차원으로 
기술 매개적 연결은 확장시키며, 궁극적으로 에우다이모니아적 행복과 삶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결정적인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2.3.4 팬데믹 이후의 디지털 사회적 자본과 심리적 복원력

   전 세계적으로 사람 간의 물리적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대면 중심의 
전통적 지지 체계를 코로나19 팬데믹은 일순간에 붕괴시켰고, 외부의 공식
적·비공식적 지원 서비스에 의존하던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에 치명적인 위협
이 되었다. 일상적인 외출 제한과 복지 시설의 잠정적 폐쇄, 대면 이동 지원 
서비스의 중단은 장애인을 가정 내에 물리적으로 고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이 평소 향유하던 정서적 유대 관계의 연결망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장애
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정보 접근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디지털 기술의 활
용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갑작스러운 오프라인 네트워크의 단절은 신체
적 건강의 악화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서적 고독감, 불안, 무력감 등 심리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다. 미증유의 전 지구적 재난 상황은 역설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축적 영역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시키는 ‘디지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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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자본’의 확장과 사회적 영토의 재구성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는 결
정적인 계기가 되었다(Jesus et al., 2021).

장애인에게 단순한 기술적 편의 도구를 넘어,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유일하고
도 강력한 ‘사회적 생명선’의 역할을 팬데믹 기간 동안 인공지능 기술은 수행
하였다. 대면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고립된 상황에서 AI 기반의 감성형 챗봇
은 장애인의 정서적 고충을 24시간 들어주는 교감의 상대로 부상하였으며, 고
독사 예방 및 정신 건강 관리의 핵심 기제로 작동하였다. 가상현실과 증강
현실 기술은 신체적 이동의 제약 없이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참여나 교
육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가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교량
형 자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인공지능의 지능형 매칭 알고리즘은 장애 
유형, 관심사, 지리적 위치가 유사한 개인들을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 정교하
게 연결함으로써, 물리적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한 초월적 형태의 사회적 네트
워크 형성을 가속화하였다. 과거의 수동적인 서비스 수혜를 넘어, 장애인이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의 고유한 의견을 개진하고 공동체 활동을 주도하는 ‘능
동적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게 만든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장애인의 심리적 ‘복원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기술 매개적 디지털 연결
은 핵심적인 기여를 한다. 복원력이란 예측 불가능한 역경이나 거대한 사회적 
충격 속에서도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원래의 안정된 상태로 회복하거나, 
혹은 그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은 차원의 적응 능력을 발휘하는 
‘외상 후 성장’의 힘을 의미한다. 팬데믹이라는 가혹한 사회적 스트레스 환경
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축적된 디지털 사회적 자본은 장애인에게 “나는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가치 있는 존재이다”라는 강력한 소속감과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하였다. 고립으로 인한 우울의 나선을 효과적으로 끊어
내고, 재난 상황에서도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방어해 내는 결정적 자산이 되
었다(권종실, 2023). 장애인에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기술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디지털 전환은, 삶에 대한 의지와 자존감을 수호하는 
존재론적 방어 기제로 작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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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물리적 만남의 빈도나 대면 상호작용의 양으로만 포스트 코로나 시
대의 사회적 자본은 측정될 수 없으며, 고도화된 기술적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지능형 디지털 연결망’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개념
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향후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방향은 단순히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는 고전적 방식을 탈피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기술적 소외가 곧 사회적 실종으로 직
결되지 않도록 하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단순한 생활의 편의를 넘어 기술을 매개로 한 사회적 연결은 예상치 못
한 재난과 단절의 상황에서도 장애인의 삶을 지탱하고 존엄성을 유지하게 하
는 본질적인 존재론적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2.4 선행 연구 고찰 

2.4.1 AI 기술활용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에 관한 학술적 논의

   인공지능(AI) 기술이 장애인의 단순한 기능 보조를 넘어, 그들이 속한 사
회적 네트워크의 구조적 배치와 상호작용의 질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음
을 최근의 선행 연구들은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Chakraborty 등(2023)
은 AI 기반의 지능형 의사소통 보조 기구가 장애인의 사회적 진입 장벽을 낮
추는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고 분석하였다. 전통적으로 언어 장애나 청각 장애
를 가진 이들은 낯선 타인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의사가 잘못 전달될 것에 대
한 공포, 즉 ‘소통적 고립 공포’를 경험하며 사회적 위축을 겪어 왔다. AI의 
실시간 음성 정제 및 맥락 분석 기술은 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오류
를 즉각적으로 보정해 줌으로써 대화의 유창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이 이질적 
집단과 관계를 맺을 때 느끼는 사회적 불안감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심리
적 완충 장치로 기능한다. 장애인으로 하여금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에너
지 소모를 줄여주며, 상호작용의 빈도와 질을 동시에 높 '인지적 오프로딩'을 
'실시간 보정' 효과는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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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을 통한 일상의 자율성 확보는 장애인의 네트워크 내 지위를 ‘수동적 
수혜자’에서 ‘능동적 행위자’로 전환시키는 존재론적 변화를 이끈다. 기존의 
보조 공학 연구들이 장애인의 ‘결핍 보완’에 집중했다면, 최신 연구들은 AI가 
부여하는 ‘기술적 대행성’이 어떻게 사회적 자본의 성격을 변화시키는지에 주
목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도의 전문 지식을 신속하게 습득하고 정교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보완한 장애인은 단순히 도움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
라, 온라인 네트워크 내에서 희소한 정보를 공유하고 타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애인이 사회적 관계망 내에서 정
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핵심 노드로 부상함을 의미하며, 지위 변화는 네
트워크 내 신뢰의 기반을 ‘동정적 신뢰’에서 ‘기능적·호혜적 신뢰’로 격상시킨
다. 이제 네트워크의 자리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
로 장애인은 타인과 수평적인 사회적 교환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사회적 자본의 단순한 ‘축적’ 단계를 넘어 사회적 
‘영향력’의 확장을 가져오는 핵심 변수임을 강조하였다(Inaba & Togawa. 2020).
장애인이 A I라는 강력한 지적 도구를 자신의 신체적 도식에 통
합시킬 때, 그들은 물리적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나 전문적 
네트워크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는 ‘사회적 목소리’를 
얻게 된다. 다시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인정을 이끌어내고, 영향력의 증대는 
다시 장애인의 자아 정체성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장애인을 사회적 소수자라는 범주에서 해방시켜 다층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실질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동적 시민으로 재정의하고 있으며, 구
조적 재편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강력한 사회적 동인으로 AI 
기술은 보고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장애인이 마주하는 환경의 제약을 심
리적 자산으로 치환하는 ‘정체성 연금술’의 촉매제로 기능하며, 장애인이 겪는 
'낙인의 사회학'을 '역량의 사회학'으로 변모시키는 질적 도약을 의미한다. 개
인의 내적 자산(자아효능감)과 외적 자산(사회적 네트워크)을 동시에 견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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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삶의 질에 대한 다차원적인 만족을 가능케 하는 기술-사회 시스템으
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4.2 매개변인으로서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의 메커니즘

   삶의 만족도에 장애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기
술 그 자체의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기술 활용을 통해 축적된 사회적 자본이 
매개되어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복합 전이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임예직 
& 문영민, 2025). 선행 연구들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사용자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질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삶의 질적 차이를 만들
어낸다는 ‘이중 매개 경로 모델’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기술 활용과 삶의 만족도 사이를 연결하는 결정적인 내적 자산 경로가 강화
된 자아효능감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자신의 신체 도식에 성공적으로 통합하
여 일상의 난관을 독립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경험은 반두라가 강조한 ‘마스터
리 경험’의 극치를 선사한다. 성공 경험의 축적은 장애인에게 “나는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내적 확신인 자아효능감을 심어준다. 단순
히 특정 기기의 조작 능력을 넘어 삶 전반에 대한 ‘심리적 능동성’과 ‘학습된 
낙관주의를 유발한다(김윤희 & 남정민, 2024). 효능감이 높은 장애인은 사회
적 편견이나 물리적 장벽에 부딪혔을 때 이를 극복 불가능한 숙명이 아닌, 기
술적·사회적 자원을 활용해 해결 가능한 과제로 인식하게 된다. 주체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느끼는 유능감은 주관적 안녕감의 핵심인 에우다이모니아적 
행복을 견인하는 본질적인 심리적 동력이 된다. 인공지능은 사용자의 잠재력
을 일깨우는 촉매제이며, 실제적인 삶의 만족은 고취된 자기 능력에 대한 확
신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장애인이 겪는 ‘내면화된 낙인’을 상쇄하는 심리
적 방패 역할을 하여,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자아효능감은 결핍이 아닌 하나
의 고유한 특성으로 재정의하는 ‘정체성 재구성’의 토대가 된다.

기술 활용이 삶의 만족도로 치환되는 외적 연결 경로를 낮아진 사회적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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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제공한다. 인공지능은 물리적 이동이나 언어적 소통의 제약으로 인해 사
회적 단절을 경험하던 장애인에게 ‘디지털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광범위하고 
이질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로의 진입을 가능케 한다. 기술 통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며 획득한 ‘사회적 가시성’은 자
신이 사회의 유효한 일원임을 재확인시켜 주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장애인에게 취업, 교육, 의료, 여가 등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비중복적 자원’을 확장된 사회적 관계망은 획득하는 통로가 된다. 신뢰 기반
의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양질의 정보와 사회적 지지는 장애인이 삶의 위기 
국면에 노출되었을 때 강력한 ‘사회적 완충 장치’ 역할을 수행하며, 정서적· 
물질적 충족감은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사회적 
고립감을 통한 다양한 타인과의 연결은 장애인을 ‘상징적 폭력’이나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하며, 주체적인 ‘관계적 시민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비약적으로 제고한다. 개인이 속한 폐쇄적 환경에서 벗어나 주류 사회의 
상징적 상호작용 체계에 편입됨으로써, 자신의 삶을 ‘사회적 서사’ 속에서 유
의미하게 재해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 자체로 만족을 주는 정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장애인의 내적 역량(자아효
능감)을 강화하고 외적 유대(사회 참여)를 능동적으로 확장시키는 핵심적인 
‘심리·사회적 엔진’이자 ‘자산 축적 기제’로 인공지능 기술은 기능한다. 실제 
삶의 변화는 인공지능이라는 엔진이 만들어낸 동력을 바탕으로 깨어진 사회
적 관계를 회복하고, 거세되었던 개인의 자율성을 되찾는 일련의 ‘관계적 주
권’ 확보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 현대 사회복지학 및 보조공학계의 공
통된 의견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효용성을 평가할 때는 단순한 기기 보급률
이나 사용 시간과 같은 양적 지표를 넘어, 그것이 장애인의 사회적 자산 형성
에 어떠한 질적 기여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주체성이 어떻게 
복원되는지를 매개 메커니즘을 통해 정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기술이 인
간의 '기능적 대행자'를 넘어 '존재론적 동반자'로 기능하는 현대 사회의 기술 
수용 패러다임을 반영하며, 장애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기술과 자본,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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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회복력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명확히 규명해 줄 
것이다.

2.4.3 선행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학술적 차별성 및 기여도

   인터넷 서핑, SNS 검색, 혹은 스마트폰 기본 앱 활용과 같은 범용 정보통
신기술에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국한되어 연구되어 왔으며, 인공지능(AI) 기
술이 갖는 본질적 독특함인 ‘인지적 대행성’과 ‘자율적 학습 특성’이 장애인의 
심층적 심리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전통적인 ICT가 사용자의 명령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정적인 '도구' 
에 머물렀다면, 현대의 AI는 사용자의 불완전한 의도를 추론하고 환경의 모
호성을 해석하며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인지적 파트너'로서 기능한다. 과거의 
기술 수용 연구 방식으로는 기술 활용이 장애인의 자아 정체성과 존재 방식
에 일으키는 혁신적인 패러다임 전이를 포착하기에 학술적 정교함이 부족하
다. 

사회적 자본을 연구함에 있어 이를 단순히 네트워크의 크기나 접촉 빈도와 
같은 단일 차원의 통합 변수로 처리해 온 경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장애인
에게 있어 사회적 자본은 내부적인 심리적 복원력을 뒷받침하는 '결속형 자본’ 
과 외부 세계와의 구조적 연결을 회복시키는 '교량형 자본'으로 명확히 구분되
며, 각각이 삶의 만족도에 기여하는 경로나 기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다차원적 매개 경로의 상호작용을 정교하게 분리하여 규명하지 못
했다. 장애인의 삶은 내면적 효능감의 확보와 외면적 기회의 확장이 동시에 
가동될 때 균형 잡힌 행복에 도달할 수 있으나, 선행 연구들은 이를 입체적으
로 분석하는 데 미진하여 기술의 효용성을 파편적으로만 이해해 왔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독립 변인으로 연구는 설정하고,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고립감이라는 이질적이지만 상호보완적인 두 심리·사회적 변인을 통해 그 매
개 과정을 다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학술적 공백을 메우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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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이 단순히 신체 장애를 보완하는 보철적 기능을 넘어, 장애인의 사
회적 존재 방식 자체를 어떻게 재구조화하여 궁극적인 주관적 행복에 이르게 
하는지를 밝히는 철학적이고도 실증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König et al., 
2022). AI가 생성해내는 '인지적 비계'가 장애인의 내면적 자산으로 체화되
어 사회적 자산으로 발현되는 일련의 경로를 실증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기술 
수용 이론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한다.

장애인 디지털 포용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재정립하는 데 실천적 측면
에서 연구의 기여도가 있다. 현재의 국가 정책은 대개 ‘기기 보급률’이나 ‘단
순 기능 교육’이라는 물질적·수량적 인프라 확충에 매몰되어 있으나, 연구의 
결과는 기술이 어떻게 ‘관계적 안전망의 강화’와 ‘주체적 권리 행사’로 연결되
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디지털 사회에서 단순한 
기술의 수혜자나 소비자를 넘어, 장애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영향
력을 행사하는 능동적인 ‘디지털 시민’으로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
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며, 기술적 복원력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
복권에 기여하는 보편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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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삶의 만족도에 장애인의 인공지능(AI) 기술활용가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
로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설계와 방법론적 절차를 기술한다. 급격한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장애인
의 신체적·인지적 제약을 물리적, 심리적으로 보완하며 이들의 실질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부상하고 있다. 연구는 AI 기술이 장애인
의 일상생활 속 장벽을 어떻게 해소하고, 이것이 주관적 삶의 질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술 수용이 단순한 도구적 
사용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내적 심리 자산인 자아효능감을 고취시키고, 외
부 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는 핵심 경로임을 탐색
하기 위해 두 변수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 연구의 객관성과 결과의 일반
화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실시한 국가 승인 통계인 '2024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
여 엄밀한 계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어지는 절차에서는 구체적인 연구 모
형의 이론적 근거와 가설 설정, 자료 수집의 상세 과정, 분석에 투입된 변수
들의 조작적 정의 및 사용된 통계적 기법들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3.1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3.1.1 연구 모형의 설계 배경 및 구조적 틀

   장애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인공지능(AI) 기술활용이 삶의 만족도
라는 종속변수에 도달하는 구조적 경로를 탐색하는 데 연구의 핵심 목적은 
있다. 연구 모형의 설계는 기술 수용이 개인의 심리적 자산과 사회적 자본을 
거쳐 최종적인 안녕감으로 전이된다는 논리적 가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단
순히 디지털 기기의 물리적인 보유나 접근 가능성을 측정하는 '제1차 정보격
차'의 논의를 넘어, 기술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내면화되고 사회적 관계의 질
을 재구성하여 복지적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설명하는 '기술 수용-심리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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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연계 모델을 지향한다.

AI 기술이 장애인의 삶에 개입하는 양상을 두 가지 핵심 차원, 즉 내적 역량
을 고취하는 '심리적 촉매제'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해소하는 '사회적 연결 
기제'로 연구는 상정하였다. 

심리적 촉매제로서의 AI는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방식
에서 벗어나 스스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나도 할 수 
있다"는 유능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각 장애인이 AI 기반 이미지 
인식 및 음성 안내 서비스를 통해 주변 사물을 독자적으로 식별하거나 인쇄
물을 읽는 경험, 혹은 발달 장애인이 AI 챗봇과의 반복적인 대화를 통해 사
회적 상호작용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은 단순한 기능적 편익을 넘어 '마스터리 
경험'을 제공한다. 성공적인 기술 활용 경험은 장애인의 자율 통제감을 회복
시키고, 장애로 인해 위축되었던 자아효능감을 심리적 기저에서부터 재구축하
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연결 기제로서의 AI는 물리적 이동의 제약이나 의사소통의 한계를 지
닌 장애인이 디지털 공간에서 사회적 고립감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기반의 실시간 수어 번역, 자막 생성 서비스, 혹은 지능형 알고
리즘을 통한 맞춤형 커뮤니티 추천 등은 장애인을 둘러싼 물리적, 심리적 고
립의 벽을 허무는 기술적 교량 역할을 한다. 장애인이 기존의 제한된 관계망
을 넘어 더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단절로 
인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독립변수인 AI 기술활용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고립감이라는 두 개의 매개변수
가 형성하는 다차원적 경로를 포함한 다중 매개 모델을 구축하였다. AI 기
술이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내적 역량 강화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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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망의 확장이라는 심리·사회적 변화를 거칠 때 그 효과가 더욱 증폭되고 지
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아효능감의 향상이 사회적 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외향적 동기를 유발하여 
사회적 고립감이 완화되는 '순차적 이중 매개 효과’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 기술 활용 -> 내적 역량 강화(자아효능감) -> 사회적 관계망 확장 및 참여 
증대(고립감 완화) -> 주관적 삶의 만족도 증진"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인과 
사슬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기술이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변화
된 내면이 다시 외적 행동과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최종적으로 행복이라
는 삶의 결과물에 도달하는 구조적 흐름을 실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연령, 장애유형, 학력 및 소
득 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다. 장애 유형에 
따라 AI 기술의 필요 영역과 활용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소득 
수준이 디지털 접근성에 미치는 기존의 영향력을 통제함으로써 AI 기술활용
이 지니는 고유하고 순수한 효과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분석 결과의 정
책적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3.1.2 연구 가설의 이론적 도출 및 설정

[그림 3-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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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수용 모델이 제시하는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 용이성의 논리, 반두라의 
사회인지이론에서 강조하는 자아효능감의 형성 기제, 그리고 관계적 자산을 
중시하는 사회적 자본 이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총 6개의 주요 연구 가설
을 연구는 도출하였다. 다학제적 접근은 AI 기술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다
차원적인 영향을 정밀하게 포착하기 위함이다. 

정보 접근성 향상과 물리적 제약의 극복을 통해 일상적 장벽을 장애인의 AI 
기술활용은 획기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H1). 지능형 음성 비서, 실시간 자막 서비스, 자율 주
행 보조 장치와 같은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는 장애인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환경적 지지 기제로서 작
용한다. 장애인이 사회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기능적 독립
성은 전반적인 안녕감과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AI 기술을 능숙하게 다룸으로써 얻는 성취감은 장애인의 자아효능감을 고취
시킬 것이라 가정하였다(H2).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성공적인 수행 경험은 
효능감 형성의 강력한 원천이다. 신체적 한계로 인해 환경 통제력이 저하되었
던 장애인이 첨단 AI 도구를 활용하여 과거에 불가능했던 과업을 주체적으로 
완수하는 경험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실감하게 한다. 심리 기저에 "나도 지
능정보사회에서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강력한 내적 신념을 형성하여 개
인의 역량을 임파워먼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AI를 통한 소통의 증진과 정보 접근성 강화는 외부 사회와의 연결성을 보완
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할 것임을 상정하였다(H3). AI 기술은 
지리적·신체적 한계를 넘어선 교류를 가능케 하며, 지능형 알고리즘을 통한 
사회적 관계 추천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는 장애인이 관계적 결핍을 해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AI 기반 번역이나 보조 소통 도구가 장애인
과 사회적 제도 사이의 소통 간극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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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강화할 것임을 기대한다.

직접적 영향력 외에 연구는 매개 경로의 복합성에 주목하였다. 넷째로, 기술 
활용으로 고양된 '할 수 있다'는 내적 신념인 자아효능감은 장애인이 기술 수
용의 효익을 주관적으로 내재화하고 삶의 질 개선을 주도하는 중요한 심리적 
전제 조건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H4). 기술 그 자체의 성능보다 기술로 인
해 변화된 개인의 '내적 심리 자산'이 만족도를 결정짓는 실질적인 동인임을 
의미한다. 

AI 활용을 통해 확장된 사회적 관계망과 이로 인해 획득한 사회적 지지가 만
족도를 지지하는 유의미한 매개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H5). 사회적 고립
감의 해소는 개인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며, 기술
적 혜택이 정서적 평온함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로 치환되는 필수적인 필터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신감과 적극성을 강화된 자아효능감이 높여 사회
적 고립감을 낮추고 최종적인 삶의 만족도를 견인한다는 순차적 이중 매개 
모델을 설정하였다(H6). 개인의 내적 변화가 외적 행동과 관계의 변화를 이
끌고, 이것이 다시 삶의 전체적인 질적 향상으로 수렴되는 논리적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가설들을 통해 장애인의 AI기술 활용이 지니는 심리
사회적 가치를 연구는 실증하고자 한다.

3.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3.2.1 분석 자료의 성격 및 공신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공동 주관한 
『2024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원시 자료를 연구의 실효성 있는 가설 
검증과 분석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활용하였다. 본 자료는 「지능정보화 기본- x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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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하여 매년 실시되는 국가 승인 통계(제120005
호)로서, 단순한 설문 자료를 넘어 국내 디지털 포용 정책의 수립과 성과 평
가의 기초가 되는 권위 있고 표준화된 데이터셋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2년부터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 조
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초기 인터넷 접근 위주의 조사에서 현재의 
지능정보 기술 활용 역량까지 조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왔다. 2024년 
조사는 단순히 PC나 스마트폰의 보유 여부를 묻던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하
여,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이용 경험, 생성형 AI에 대한 수용도, 그리고 지능
정보 서비스가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인식 변화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AI 기술이 장애인의 삶에 개입하는 양상을 단순한 도구적 이용을 넘어 
심리적 태도와 사회적 수용 차원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최적의 자
료적 토대를 제공한다. 

국가 승인 통계로서 본 데이터가 지니는 가치는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직결
된다.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이 조사는 표본 설계부터 설문 문항 구성, 
실사 관리, 데이터 검증에 이르기까지 통계법이 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준수한
다. 민간 차원의 소규모 조사나 특정 지역에 국한된 편의 추출 데이터가 지
닐 수 있는 표본 편향성을 최소화하며, 결과의 재현성과 객관성을 보장한다. 
전국 단위의 대규모 표본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인구의 특
성을 투영하는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본 데이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지능정보화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여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그
리고 생성형 AI 활용 역량 지표를 2024년 실태조사는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였
다. 장애인에게 있어 지능정보 기술은 신체적 장벽을 완화하는 핵심 기제이기
에, 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최신 기술 트렌드와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
화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방법론적 선택이다.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의 정밀도를 높이고, 도출된 결과가 실제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지능정보 
기술 개발 전략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증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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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변수 정의 및 측정 도구 

3.3.1 독립변수 : AI 기술활용

   장애인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독립변수인 AI 기술활용은 자신의 일상
생활 전 영역에서 얼마나 주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
는 연구의 지표이다.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물리적 차원의 
접근성이나 일방적인 정보 소비에 머무는 수준을 넘어, 기술을 능동적인 매개
로 활용하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삶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기
능적 성취’에 그 핵심적인 초점을 둔다. 장애인 복지적 관점에서 AI 기술활용
은 정보 접근성의 장벽을 혁신적으로 극복하고,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기술로 
보완하여 타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적인 일상을 영위하게 하는 실질
적인 역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4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활용
된 인공지능 관련 지표 중 장애인의 일상적 생활 양식 및 사회적 상호작용과 
밀접하게 연관된 10개의 핵심 문항을 이를 실증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선별
하여 지수화하였다. AI 기술이 장애인의 삶에 개입하는 양상을 본 측정 도구
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세부 차원으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평가한다. 

일상의 편의 증진 및 경제적 자립 차원이다. 여기에는 AI 기반 전용 앱 이용,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활용, 지능형 네비게이션 서비스 이용, 그리고 점차 
확산되고 있는 AI 기반 키오스크 활용 경험이 포함된다. 장애인이 일상적인 
소비 활동과 이동을 수행할 때 타인의 물리적 조력 없이도 독자적으로 의사
를 결정하고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생활 자립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AI 네비게이션은 시각 장애인에게는 공간 정보를, 지체 장애인에게는 배리어 
프리 경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간적 자유도를 획기적으로 높 기제로 작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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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여 확대 및 관계적 소통 차원이다. AI 원격회의 앱을 통한 사회적 활
동, AI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의 활용, 그리고 AI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 및 
소셜 네트워크 참여 문항이 해당한다. 기술이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고립의 벽을 허물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자본을 유
지 및 확장하는 도구로서 얼마나 기능하는지를 측정한다. AI 기반의 인증 
및 소통 기술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회 서비스 접근이 차단되던 과거의 장
벽을 낮추어 장애인의 '디지털 시민권'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생산성 향상 및 주거 환경 최적화 차원이다. AI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활용
한 가전 및 환경 제어, AI를 활용한 파일 편집 및 데이터 형식 변경, 그리고 
AI 기반의 협업 도구 활용 경험을 포함한다. 기술이 장애인의 직업적 역량 
강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
다. 스마트 홈으로 대변되는 AI IoT 기술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환경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주거 공간을 단순한 보호 시설이 아닌 자아실현의 공
간으로 변모시키는 의의를 지닌다. 

측정 방식은 각 문항에 대하여 리커트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
점: 그렇다)를 적용하였으며, 응답의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인공지능 기술이 
해당 장애인의 삶의 구조 속에 깊이 통합되어 주체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변수는 기술이 장애인의 경제 활동, 주거 환경, 사회 참여 등 삶
의 전 영역에 미치는 실질적인 임파워먼트 효과를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임상
적 활용 지표로서 기능하며, 기술 수용이 개인의 심리적 자산과 사회적 자본
으로 전이되는 시작점을 형성한다.

3.3.2 매개변수: 사회적 자본 (자아효능감 및 사회적 고립감)

   AI 기술활용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개하며, 기술 수용의 긍정
적 효과가 개인의 심리적·관계적 효용으로 치환되는 복합적인 메커니즘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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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핵심 변수가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설정된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
본은 개인이 보유한 사회적 관계망의 질과 그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유·무형
의 자원을 의미하며, 장애인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을 통한 
임파워먼트'를 실증하는 지표가 된다. 이를 내적 지지 체계인 결속형 자본(자
아효능감)과 외적 연결 체계인 교량형 자본(사회적 고립감 완화)으로 구분하
여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 유형 중 하나인 결속형 자본의 성격을 자아효능감은 띤
다. 결속형 자본은 가족, 가까운 지인 등 동질적인 배경을 지닌 강한 유대 관
계망 내에서 형성되는 신뢰와 상호 지지를 의미한다. 장애인에게 있어 AI 기
술의 활용은 단순한 도구 사용을 넘어, 타인의 조력 없이 스스로 과업을 완수
하는 '마스터리 경험'을 제공하며, 성공 경험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내적 자아효능감으로 발현된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심리적 안정감은 가족 및 
친지와의 관계 속에서 수혜자가 아닌 독립적 주체로서 기능하게 하여 관계의 
질을 개선한다. "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진심 어린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
람이 있는지", "긴밀한 사적 고민을 편안하게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 
"나의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등 총 5
개 문항을 통해 장애인의 내적 지지 기반을 측정하였다. 리커트 4점 척도를 
활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기술 활용을 통해 내면화된 자아효능감과 정서적 
안전망이 강력함을 의미한다.

역으로 교량형 자본의 원활한 형성 여부를 사회적 고립감은 반영한다. 교량형 
자본은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이나 외부 네트워크와의 느슨한 유대를 통해 
새로운 정보와 기회에 접근하는 '약한 유대의 힘'을 의미한다. 신체적 이동 제
약이나 소통의 한계로 인해 사회적 반경이 좁아지기 쉬운 장애인에게 있어, 
AI 기술은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핵심적인 '디지털 교량' 역할을 수행한다. 
장애인이 기존의 제한된 관계망을 넘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교류하게 함
으로써 AI 기반의 번역 서비스나 커뮤니티 추천은 심리적·사회적 장벽을 허
문다. "사람들과 교류하며 내가 더 넓은 세계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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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를 통해 새로운 자원을 획득하고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는지", "지역
사회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등 5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
였다. 사회적 고립의 정도를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단절감이 낮
고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성이 높음을 나타내는 '사회적 연결성'의 관점에서 
분석 단계에서는 평가를 진행하였다.

사회적 자본을 단순한 관계의 양이 아닌, AI 기술 수용이 장애인의 '내면적 
역량(자아효능감)'을 강화하고 '외연적 활동성(사회적 고립 완화)'을 촉진하여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로 이어지는 가교로서 정의한다. 기술이 단순히 장애를 
보조하는 기능을 넘어, 장애인의 파편화된 사회적 지지 체계를 재구축하고 관
계적 자립을 실현하는 임상적 과정을 추적하는 방법론적 기반이 된다.

3.3.3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개인이 자신의 생애 전반과 현재의 생활 환경에 대하여 내리는 포괄적인 
인지적 평가이자, 주관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심리 지표가 연구의 종
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이다. 삶의 만족도는 단순히 순간적으로 느끼는 쾌락이
나 일시적인 감정 상태를 넘어, 개인이 주관적으로 설정한 삶의 기준에 비추
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조화롭고 가치 있게 영위되고 있는지에 대한 '요약적 
판단'을 포함한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장애인이 경
험하는 삶의 만족도는 단순한 정서적 안정을 넘어, 사회적 기술 환경이 개인
의 자율성, 독립성, 그리고 인간다운 존엄을 얼마나 실효적으로 지지하고 있
는지를 투영하는 중요한 복지적 척도가 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입이라는 거시적인 환경적 변화가 장애인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술적 중재가 제
공하는 효익을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얼마나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감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집중하였다. 기술의 객관적 성능보다 기술
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의미 있는 변화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이 삶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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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짓는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전제에 기반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의 실태조사 문항 중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술 수용 이후의 인식 변
화를 다층적으로 평가하는 2개의 핵심 차원을 활용하였다.

사회적 수용 차원의 인식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가"를 측정한다. 이 문항은 단순히 기술의 편리함을 묻는 것
이 아니라, AI 기술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는 
포용적인 도구로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를 묻는다. AI를 사회적 통
합을 촉진하는 '착한 기술'로 인식할 때, 장애인이 기술 소외에 대한 불안을 
낮추고 거시적인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기반이 된다. 

개인적 삶의 변화 차원으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변화가 본인의 경제적 여
건, 신체적·정보적 접근성, 그리고 심리적 안정 등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정밀하게 평가한다. AI 비서, 자율 주행, 스마트 홈 
등 구체적인 기술적 적용이 장애인의 일상에서 타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적 능력을 확장했는지, 그로 인해 삶의 통제권을 회복했는지를 측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AI 기술을 통해 정보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면, 개인의 지적 만족도를 넘어 사회적 활동의 기회비용을 낮춤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강력한 동인이 된다.

리커트 4점 척도(1점: 부정적 ~ 4점: 긍정적)를 사용하여 응답의 중립적 
편향을 방지하고 명확한 태도를 도출하도록 측정 도구는 설계되었다. 총합 점
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이 AI 기술 환경을 자신의 삶에 우호적이고 가치 있는 
변화로 인식하며, 기술 기반의 높은 생활의 질과 안녕감을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술 결정론적 관점을 지양하고,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
며 사회복지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 신용과 만족을 
도출하는 핵심적인 지표로서 변수는 기능하며, 연구의 가설들을 하나로 수렴
시키는 최종적인 결과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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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분석 방법 

   수집된 대규모 원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설정된 연구 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 전문 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25.0을 연구
에서 활용하였다. 데이터 분석의 전 과정은 사회과학적 엄밀성을 유지하기 위
해 데이터 클리닝, 기술통계, 추론통계, 그리고 다변량 분석의 단계적 절차를 
준수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과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자료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 정제 및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NIA로부터 제공받은 원자료 중 무응답, 극단치, 혹은 불
성실 응답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스크리닝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
정하였다. 이후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및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장애유형, 최종학력, 소득 수준 등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 표본의 인구학적 대표성을 재확인하고, 주요 통제변수들의 
일반적 경향성을 확보하는 기초 단계이다.

주요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량 분석과 함께 정규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독립변
수(AI 기술활용), 매개변수(자아효능감, 사회적 고립감), 종속변수(삶의 만족
도)의 산술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데이터의 집중 경향과 분산 정도를 
확인하였다. 모수 통계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변수들의 왜도
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2.0 미만, 첨도의 절대값
이 7.0 미만인 경우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며(Kline, 
2005), 연구에서도 기준을 통해 통계적 방법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측정 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사용된 각 리커트 척도 문항들이 동일한 개념을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
리 수용되는 기준인 0.7 이상을 신뢰도 확보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신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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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하는 문항이 발견될 경우 '문항 삭제 시 alpha값' 변화를 검토하여 척도
의 질적 수준을 최적화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변수 간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성별과 같이 두 집단으로 구성된 변수는 독립표본 t-검정
을, 연령대, 장애유형, 소득 수준 등 3개 이상의 집단으로 구성된 변수는 일
원배치 분산분석을 적용하였다. ANOVA 분석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나타날 경우, 어느 집단 사서 구체적인 차이가 발생하는지 규명하기 
위해 사후 검증 방법 중 보수적이고 엄격한 Scheffé test를 실시하여 분석의 
확실성을 기하였다. 

변수 간의 선형적 관련성과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가설 검증의 전초 단계로서, 주요 변수들 간의 정(+) 혹은 
부(-)의 상관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회귀분석 시 독립변수들 간
의 지나친 상관성으로 인해 결과가 왜곡되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
해 상관계수의 크기와 분산팽창요인(VIF) 수치를 함께 검토하였다. 

종속변수에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자본의 매개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 3단계 모델을 적용하
였다. 
1단계에서는 매개변수(사회적 자본)에 독립변수(AI 활용)가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지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
입하여 매개변수의 유의미함을 확인하는 한편, 독립변수의 영향력(표준화 계
수 beta값)이 2단계보다 줄어드는지를 통해 부분 매개 혹은 완전 매개 효과 
여부를 판별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요인은 통제변수
로 투입하여 외부 요인의 간섭 효과를 제거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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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하였다.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수로 가는 경로(a)와 매개변수에서 종속변수
로 가는 경로(b)의 계수와 표준오차를 공식에 대입하여 산출된 Z값이 
pm1.96(유의수준 .05 기준)보다 큰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연구의 핵심 가
설인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고립감의 순차적 이중 매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매개변수 간의 인과적 선행 관계를 고려한 다중 회귀 모델을 구축하고, 전체 
모형의 적합도와 결정계수(R^2)의 변화량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연구의 논
리적 완결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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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핵심적인 기초 자료인 총 2,200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연구의 <표 4-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은 단순
히 표본의 구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분석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보하
고 특정 집단의 성향이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미치는 외생
적 영향력을 통제하거나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이다. 성별, 연령, 장애유
형, 최종학력, 월평균 소득 등 총 5개 영역을 중심으로 대상자의 특성을 다각
도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술하였다

[표 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595 72.5
여성 605 27.5

연령

20대 이하 218 9.9
30대 242 11.0
40대 401 18.2
50대 584 26.5

60대 이상 755 34.3

장애유형

지체장애 1,113 51.5
뇌병변장애 481 21.9
시각장애 365 16.6

청각/언어장애 221 10.0

최종학력
초등졸이하 203 9.2

중졸 441 20.0
고졸 1,139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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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1,595명(72.5%)으로 여성(605명, 27.5%)에 비해 약 2.6배가량 
높은 비중을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차지하고 있다. 극명한 성별 차 장
애인 실태조사 등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으나, 남성 중심의 
경제활동 참여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변인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
른 편향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의 정교함을 위해 추후 성
별을 통제변수로 투입하거나,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t-test 등)을 병행
하여 성별 특수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적 특징인 고령화 추세가 장애인 집단 내에서 
더욱 가속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연령대별 분포에서는 알 수 있다. 
60대 이상이 755명(34.3%)으로 최대 집단을 형성하였으며, 50대
(26.5%)를 포함할 경우 전체의 60.8%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인 것
으로 파악되었다. '장애'와 '노령'이라는 이중적 취약성에 노출된 대상
자가 연구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 장애인은 건강 악
화, 사회적 고립, 경제적 빈곤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므로, 연구의 종속변수가 삶의 질이나 사회적 통합과 관련되어 있다
면 연령적 특성이 강력한 매개 혹은 조절 효과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
다. 20~30대 청년층의 비율은 전체의 약 2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생애주기별 욕구 분석 시 고령층에 치중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주
의 깊은 해석이 요구된다.

대졸이상 417 19.0

소득

200만원미만 802 36.5
200~299만원 440 20.0
300~399만원 350 15.9
400~499만원 312 14.2
500만원이상 296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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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가 1,113명(51.5%)으로 절반을 상회하며 압도적인 비율을 장
애유형별로는 보였다. 우리 사회 장애인 등록 현황 중 큰 비중을 차
지하는 지체장애의 보편적 분포를 반영한 결과이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이동권 확보와 편의시설 접근성이 삶의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기존 연구들을 고려할 때,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병
변장애(21.9%), 시각장애(16.6%), 청각/언어장애(10.0%) 등 다양한 장
애 유형이 포함되어 있어, 유형별 장애 특성(의사소통의 난이도, 정보 
접근성 등)이 연구 변수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는 토
대가 마련되었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1,139명(51.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중
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29.2%)와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19.0%) 순
으로 최종학력 분포에서는 나타났다. 대상자의 약 80%가 고등학교 이
하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교육 기회의 제한
이나 학업 유지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교육 수준은 개인의 정
보 습득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도 직결되므로, 고졸 이하의 학
력을 가진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문해력 격차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19.0%의 집단과 나머지 집단 간의 사회적 자본 형
성 정도를 비교하는 것은 연구의 학술적 가치를 높이는 지점이 될 것
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소득 200만원 미만
인 소득자가 802명(36.5%)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24
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나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 열악한 
경제적 상황임을 연구대상자의 경제적 실태를 나타내는 월평균 소득은 
의미한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출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실질적인 
체감 소득은 통계 수치보다 더욱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소득 구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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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수록 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500만원 이상 소득자는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빈곤이 심리적 위축, 우울감 증대, 사회적 관계 위축으로 이어
지는 선순환 구조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음을 소득의 비대칭적 분포
는 보여준다. 소득 수준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넘어 의료 서비스 이
용, 문화 향유, 사회적 권리 행사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규정
력을 발휘한다. 월평균 소득을 핵심적인 통제 변수로 활용하여, 경제적 
변인이 제거된 상태에서도 다른 독립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
하는지 검증함으로써 연구의 엄밀성을 기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자는 
남성 중심의 고령층이 주를 이루며, 지체장애를 가졌고 학력과 소득 수
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의 특성을 뚜렷하게 보이
고 있다.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장애인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이 최종적으로 삶의 만족도라는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기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본격적인 가설 검증에 앞서 수집된 데이터의 중심경향성과 변산성을 파악하
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변수는 독립변수인 'AI 기술 
활용', 매개 및 조절 효과를 탐색할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고립감', 그리고 최
종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로 구성되며, 각 변수의 기초 통계량은 연구 대상 
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대변함과 동시에 향후 분석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핵
심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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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의 물리적, 정보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인공지
능 기반 서비스의 활용 역량과 빈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측정 범위인 10점
에서 40점 사서 평균값은 24.13(SD=7.443)으로 도출되었다. 결과는 장애인
들의 AI 기술 활용도가 이론적 중간 지점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임을 보여주
며, AI 기술이 더 이상 특수한 영역이 아닌 장애인의 일상 속 보조공학적 수
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주목해야 할 지표는 비교적 높게 나
타난 표준편차(SD=7.443)로, 장애인 집단 내부에서도 연령, 장애 유형, 소득 
수준 혹은 교육 경험에 따라 AI 기술 활용 능력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
을 의미한다. 첨단 AI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며 삶의 제약을 해소하는 기술 
수용층과 여전히 기술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 소외층 간의 디지털 분
절 현상이 관찰되며, 향후 보편적 설계 기반의 AI 교육 지원이 시급함을 뒷
받침하는 통계적 근거가 된다. 

알버트 반두라의 이론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주관적 확신과 심리적 역량을 
측정한 자기효능감의 경우, 5점에서 20점 사이의 범위에서 평균값 13.19
(SD=2.771)로 산출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통제
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심리적 기제가 비교적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높은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기술적 도구인 AI를 마주했을 때 이
를 두려워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적극적
으로 학습하려는 의지와 직결된다. 이 변수는 가족 및 근거리 관계망에서의 
긍정적 피드백을 반영하고 있어, 장애인이 기술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며 사회
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험이 반복될수록 자기효능감이 강화되고 삶의 만족도
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강력한 심리적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외부 네트워크와의 물리적·정서적 단절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적 고립감은 5점
에서 20점 사이의 측정 범위에서 평균 12.37(SD=3.258)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감의 평균이 중간 수준보다 낮게 형성된 점은 고무적인 결과로, 연구 대
상 장애인들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다양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나 사회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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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망에 어느 정도 연동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고립감이 낮을수록 개인이 외부 
세계로부터 얻는 정보의 유입량이 많아지며, 최신 AI 기술에 대한 정보 습
득과 수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 반대로 고립감
이 높은 집단에서는 기술 활용의 기회 자체가 박탈될 위험이 크기에, 변수는 
AI 기술이 장애인의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지 규명
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며, 현재의 낮은 수치는 기술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초적 사회 환경이 갖춰져 있음을 시사한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2점에서 8점 사이의 범위에서 평균
값 5.87(SD=1.095)이 산출되었다. 결과는 장애인들이 AI 기술이 통합된 현재
의 생활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만족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입증하
며, 표준편차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작게 나타난 점은 대다수의 응답자가 평
균 주변의 긍정적인 응답 범주에 밀집되어 있음을 뜻한다. AI 기술이 장애인
의 이동권 보장, 정보 접근성 확대, 가사 활동 보조 등 실생활의 불편함을 해
소하는 데 유의미한 효용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기술적 혜택이 장애인 
집단 전반에 걸쳐 보편적인 만족감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AI가 삶의 질
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호한 심리적·사회적 자원을 조사 대상자들은 보유하고 있으며 AI 기술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AI 기술 활용 능력에서 나타난 큰 
편차는 향후 정책이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기술 숙련도의 상향 평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시사하며, 활용도가 낮은 하위 집단을 위한 맞춤형 인터
페이스 개발과 교육 커리큘럼이 요구된다. 통계적 기초는 향후 각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 경로 분석이나 회귀 분석에서 도출될 결과들의 신뢰
성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인공지능이 장애인의 고립을 낮추고 효
능감을 높여 최종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견인하는 기제에 대해 더욱 정밀한 
가설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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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주요변수 기술통계

 4.3 측정 수단의 신뢰성 검증 

   설정된 연구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투입된 주요 변수들, 즉 독립변수인 
AI 기술 활용, 매개변수인 사회적 자본(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고립감), 그리
고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고자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측정을 수행했을 때 얼마나 일관
성 있고 안정적인 결과를 산출하는지를 의미하는 지표이다. 측정 도구 자체
가 가지는 오차를 최소화하고, 연구자가 의도한 개념적 정의가 각 문항을 통
해 얼마나 균질하게 측정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필수적인 방법론적 절차이
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통계량인 Cronbach's alpha 계
수를 산출하여 각 요인별 측정 문항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문항 간의 평균 상관
관계에 기초하여 내적 일관성을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의 탐색
적 연구에서는 0.6 이상,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0.7 이상을 확보했을 때 해당 
측정 도구가 양호한 신뢰도를 갖춘 것으로 해석한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표준편차
AI기술 활용 10 40 24.13 7.443

사회적
자본

자기 
효능감 5 20 13.19 2.771
사회적
고립감 5 20 12.37 3.258

삶의 만족도 2 8 5.87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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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이상의 계수를 보일 때 해당 변인이 안정적으로 측정되었다고 간주하였
으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문항들이 동일한 개념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따른 구체적인 신뢰성 검증 결과는 <표 4-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활용된 모든 변인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연구에서 기준치인 0.7을 크
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AI 기술 활용' 요인은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석 
결과 0.933이라는 높은 신뢰도 계수를 기록하였다. 10개의 측정 문항이 'AI 
기술 활용'이라는 하나의 구성 개념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음을 뜻하며, 측
정의 정밀도가 극히 우수함을 시사한다. 

그 특성에 따라 두 개의 하위 요인으로 분리하여 매개변수인 '사회적 자본'은 
신뢰도를 검토하였다. '자기효능감' 요인은 5개 문항에 대해 0.835의 계수를 
보였고, '사회적 고립감' 요인은 5개 문항에 대해 0.877의 계수를 나타내었다. 
두 하위 요인 모두 0.8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통계적으로 안정적임을 입증하였다.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818의 신뢰도 계수를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요인은 확보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항 수가 적을수록 신뢰도 계
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8 이상의 값을 보인 것은, 해당 
문항들이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고 동질적인 내용을 담
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높은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연구에 사용된 모든 측정 도구는 
확인되었다. 결과는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도구가 연구 대상자의 응답을 왜곡 
없이 안정적으로 포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진행될 가설 검증 및 변수 
간의 인과관계 분석 결과에 대한 방법론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공고히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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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 된다.

[표 4-3] 측정 수단의 신뢰성 검증 

4.4 평균분석 독립표본 t검정 
   
   성별이라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AI 기술 활용, 사회적 자본(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고립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전통적으로 기술 수용도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드는 주요 변수로 다루어져 왔으나, 
기술의 보편화와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의 성별에 따른 디지털 기술 활용 실태와 심리사회적 
건강성을 진단하고자 하였으며,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격차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I기술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에 따른 유의미한 차 발견되지 않았다. AI기술 활용 활용도에서 남성
(M=24.15, SD=7.423)과 여성(M=24.08, SD=7.502)의 평균치는 근소한 차
이를 보였으며, 통계적 검증 결과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t=0.211, p>.05). 
이와 유사하게 삶의 만족도 문항과 연계된 기술 인식 측면에서도 남성
(M=5.87, SD=1.091)과 여성(M=5.86, SD=1.105)은 거의 동일한 수준을 나

변수 Cronbach's alpha 항목수
AI기술 활용 0.933 10

사회적 
자본

자기효능감 0.835 5
사회적 고립감 0.877 5

삶의 만족도 0.8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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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냈다(t=-0.277, p>.05). 결과는 과거 정보화 초기 단계에서 관찰되던 '디지
털 성별 격차'가 인공지능 기술 단계에 이르러 상당히 완화되었음을 시사한
다. 인공지능 관련 교육과 정보가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현재의 AI 기반 서비스들이 성별과 무관하게 접근 가능한 보편적 인
터페이스를 구축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요인별로 상이한 결과가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인 분석에서는 도출되었다. 우
선 자기효능감의 경우, 여성(M=14.11, SD=2.858)이 남성(M=13.83, 
SD=2.73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t=1.871, 
p<.05).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족, 친구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인 '결속적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더 능숙하며, 관계망을 통해 얻는 정서적 지지
가 심리적 효능감을 높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고립감에 있어
서는 남성(M=12.33, SD=3.235)과 여성(M=12.50, SD=3.317) 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1.149, p>.05). 성별에 따른 참여 수준이 대등해
졌음을 공적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교량적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는 의미하
며, 현대 사회에서 사회 참여 기회가 성별과 무관하게 확대됨에 따라 고립의 
정도는 성별보다는 개인의 환경적 요인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의 주요 변수 중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것은 '자기효능감’ 
이 유일하며, AI 기술 활용이나 사회적 고립감, 삶의 만족도 등 대다수의 변
수에서는 성별 간 격차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력
이 성별이라는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 보편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에는 성별 특화적인 접근보다는 전 연령대
나 경제적 여건 등 다른 취약 요소를 고려한 보편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남성의 자기효능감을 고취하기 위
해 남성들이 정서적 유대감을 쌓고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이나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의 보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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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성별에 따른 평균분석 독립표본 t검정 분석 결과

4.5 일원배치 분산분석: 디지털 격차의 다차원적 분석 및 미래 대응 
전략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AI) 기술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
에 어떻게 침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격차를 발생시키는지 정밀하
게 진단하고자 연구가 진행되었다. 개인의 AI 기술 활용 역량, 심리적 자산
인 자기효능감, 사회적 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역량, 그리고 최종적
인 삶의 만족도가 연령, 장애유형, 학력, 월소득이라는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
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종속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
확률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남성 1595 24.15 7.423
.211 .833

여성 605 24.08 7.502

사
회
적
자
본

자기효능감

남성 1595 13.83 2.734
1.871 .038

여성 605 14.11 2.858
사회적 고립감

남성 1595 12.33 3.235
-1.149 .251

여성 605 12.50 3.317

삶의 
만족도

남성 1595 5.87 1.091
-.277 .782

여성 605 5.8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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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이상의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특정 사회적 배경이 개인의 삶
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일원배치 분산
분석이다. 본 분석을 통해 도출된 통계적 유의성은 단순한 수치의 차이를 넘
어, 디지털 기술이 '기회의 확장'이 아닌 '소외의 도구'로 작동할 위험성을 경
고하며, 모든 시민이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근거
를 제시하고자 한다

4.5.1 연령에 따른 디지털 수용도 및 생애주기별 역량 격차

   AI 기술 활용부터 삶의 만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정 변수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연령대별 분석 결과, 확인되었다(p < .05). 연령이 단
순한 생물학적 나이를 넘어, 기술 수용의 유연성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 정도
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임을 시사한다.

30대 집단의 독보적인 성취가 두드러진 특징이다. 30대는 삶의 만족도(6.16), 
자기효능감(14.69), 사회적 네트워크 역량(13.42)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최
고점을 기록하며 현재 우리 사회의 '디지털 골든타임'을 구가하는 세대임을 입
증했다. 이들은 경제활동의 주축으로서 직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AI를 도
구적으로 활발하게 이용하며,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을 자신의 
삶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20대 이하 집단은 AI 기술 활용(25.40)에서 
높은 숙련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만족도는 30대보다 낮았다. 높
은 기술력과는 별개로 취업난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세대 특유의 불
안 요소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AI 기술 활용(23.12)과 삶의 만족도(5.61)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은 최저치를 
기록하며 심각한 '실버 소외' 현상을 보여주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기효능
감과 네트워크 연결성이 급감하는 양상은 기술적 격차가 노년층의 사회적 고
립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령층의 경우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의 
인지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 나 배워서 어디에 쓰나"라는 심리적 장벽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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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능감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된다. 단순한 기기 조작 교육을 넘어, AI를 
통해 손주와 화상 통화를 하거나 건강 정보를 관리하는 등 노인 대상 정책은
실생활에서 기술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는 '성취 경험'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
다.

[표 4-5]는 "연령에 따른 분산분석 ANOVA 검정 결과"를 나타내며, 각 변수
에 대해 연령대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 확률 등의 분석 결과를 포함하
고 있다.

[표 4-5] 연령에 따른 분산분석 ANOVA 검정 분석 결과

주요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
확률

AI기술 
활용

20대이하 218 25.40 7.248

6.717 .000
30대 242 25.19 7.046
40대 401 24.55 7.167
50대 584 24.25 7.351

60대이상 755 23.12 7.720

자기 
효능감

 

20대이하 218 14.64 2.796

26.945 .000
30대 242 14.69 2.562
40대 401 14.34 2.431
50대 584 14.01 2.681

60대이상 755 13.14 2.880

사회적 
고립감

 

20대이하 218 13.26 3.228

26.097 .000
30대 242 13.42 3.290
40대 401 12.90 3.091
50대 584 12.32 3.158

60대이상 755 11.55 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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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장애유형에 따른 접근성과 심리사회적 관계의 특수성

   기술적 접근성의 보편성과 사회적 관계망의 특수성 사이의 흥미로운 불일
치가 장애유형별 분석에서는 발견되었다. 먼저 AI 기술 활용과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장애 유형에 따른 통계적 유의차(p > .05)가 발견되지 않았다. 
지체(24.42), 시각(24.25), 뇌병변(23.88), 청각·언어(23.02) 장애 등 다양한 
유형에서 AI 기술이 비교적 균등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I
의 음성 인식 인터페이스, 자동 자막 생성, 이미지 설명 기능 등은 장애의 제
약을 상쇄하는 '보편적 설계'의 역할을 수행하며, 장애인들에게 강력한 임파워
먼트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심리사회적 자원인 자기효능감(F=3.088, p<.05)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역
량(F=3.780, p<.05)에서는 장애 유형별로 뚜렷한 격차가 관찰되었다. 시각장
애 집단(14.26)과 청각·언어장애 집단은 장애인 공동체 내의 끈끈한 유대감과 
정보 공유 문화를 바탕으로 높은 사회적 결속력을 보인 뇌병변 장애 집단은 
자기효능감(13.68)과 네트워크 역량(11.95) 모두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뇌
병변 장애인이 겪는 신체적 제약과 의사소통의 장벽이 디지털 공간 내에서도 
여전히 '관계의 질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음을 뜻한다. 

AI기술 그 자체가 접근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특정 장애 유형은 여전히 구조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연
구결과가 말해준다. 향후 장애인 정책은 하드웨어와 앱 보급을 넘어, 뇌병변 
장애인과 같이 고립되기 쉬운 집단을 위한 AI 기반 감정 케어 서비스, 비언

삶의 
만족도

20대이하 218 6.13 1.074

19.516 .000
30대 242 6.16 .991
40대 401 5.99 1.023
50대 584 5.90 1.086

60대이상 755 5.6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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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 소통 보조 도구 개발 등 세밀하고 특화된 콘텐츠 개발로 정밀화되어야 
한다.

[표 4-6]는 "장애유형에 따른 분산분석 ANOVA 검정 결과"를 나타내며, 각 
변수에 대해 연령대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 확률 등의 분석 결과를 포
함하고 있다.

[표 4-6] 장애유형에 따른 분산분석 ANOVA 검정 분석 결과

주요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
확률

AI기술 
활용

지체장애 1133 24.42 7.530

2.441 .063뇌변병장애 481 23.88 7.505
시각장애 365 24.25 7.218

청각,언어장애 221 23.02 7.146

자기 
효능감

 

지체장애 1133 13.88 2.897

3.088 .026뇌변병장애 481 13.68 2.650
시각장애 365 14.26 2.522

청각,언어장애 221 13.93 2.718

사회적 
고립감

 

지체장애 1133 12.45 3.331

3.780 .010뇌변병장애 481 11.95 3.291
시각장애 365 12.53 3.155

청각,언어장애 221 12.67 2.894

삶의 
만족도

지체장애 1133 5.88 1.095

.775 .508뇌변병장애 481 5.81 1.117
시각장애 365 5.92 1.022

청각,언어장애 221 5.90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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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학력 수준에 따른 디지털 지식 자본의 양극화와 문해력 격차

   모든 지표에서 극명하고 선형적인 정비례 관계를 최종학력에 따른 분석 결
과는 보여주며 교육 수준이 디지털 자산의 양극화를 결정짓는 강력한 필터임
을 입증했다(p < .001). 대졸 집단은 AI 기술 활용(27.01), 자기효능감
(15.04), 네트워크 역량(13.78), 삶의 만족도(6.21) 등 모든 영역에서 다른 학
력 집단을 압도하는 점수를 기록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지식 격차 가설'이 더욱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등 교육을 통해 함양된 논리적 사고, 정보 비판적 수용 능력, 그리고 끊임
없이 학습하는 습관은 AI라는 복합적인 기술을 마주할 때 강력한 자산이 된
다. 고학력자들은 AI를 단순히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정보를 창
출하거나 효율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데 사용한다. 자기효능감
(12.31)과 삶의 만족도(5.66)에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은 취약한 모습
을 보였는데, 교육의 부재가 기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다시 사회적 
성취의 결핍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보여준다.

학력에 따른 격차는 정보의 유무가 아니라 학력에 따른 격차는 정보의 '활용 
수준'에서 발생한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문해력' 교육은 전 국민 보
편 복지 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저학력 고령층을 위해 글쓰기와 읽기 등 
기초 문해 교육과 최신 기술 교육을 통합한 '생애주기 맞춤형 평생학습 시스
템'을 구축하여, 학력이 디지털 사회에서의 신분 고착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

[표 4-7]은 "최종학력에 따른 분산분석 ANOVA 검정 결과"를 나타내며, 
각 변수에 대해 학력 수준별 평균, 표준편차, F값, 그리고 유의 확률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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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최종학력에 따른 분산분석 ANOVA 검정 분석 결과

4.5.4 월소득에 따른 경제적 자본과 디지털 기회의 동조화 현상

   월소득 역시 모든 분석 변수에서 유의미한 영향(p < .05)을 미치는 결정
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AI 기술 활용(500만원 이상 
26.53)이 활발하고 삶의 만족도(6.24)가 높은 경향은 경제적 자본이 곧 디지
털 자본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AI 서비스가 점차 유료화되
고 고사양 기기를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지불 능력의 격차가 기술 경험의 
격차로, 나아가 삶의 질의 격차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주요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
확률

AI기술 
활용

초등졸이하 203 23.33 7.782
32.886 .000중졸 441 22.22 7.796

고졸 1139 23.96 7.240
대졸 417 27.01 6.568

자기 
효능감

초등졸이하 203 12.31 3.114
67.300 .000중졸 441 13.06 2.977

고졸 1139 14.11 2.546
대졸 417 15.04 2.310

사회적 
고립감

초등졸이하 203 10.77 3.495
59.885 .000중졸 441 11.43 3.300

고졸 1139 12.51 3.047
대졸 417 13.78 3.002

삶의 
만족도

초등졸이하 203 5.66 1.194
25.104 .000중졸 441 5.61 1.113

고졸 1139 5.88 1.063
대졸 417 6.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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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른 '마태 효과'의 실현이 주목할 부분이다. 고소득층은 유료 AI 모델
을 구독하거나 고성능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더 풍부한 
네트워크(13.77)를 구축하는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기술 활용 실패와 
관계 빈곤(11.47)이 겹치며 심리적·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게 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압도적인 차 경제적 안정이 새로운 기술에 도전할 수 있
는 심리적 여유와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의 근간임을 시사한다.

'디지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기기 보급이라는 고전적 지원을 
넘어, 프리미엄 AI 서비스에 대한 바우처 제공이나 공공 AI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데이터 접근권'과 'AI 활용권'을 보장해야 한다. 소득에 따른 정보 
비대칭이 사회적 계급의 대물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공공 영역의 공격
적인 AI 보급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4-8]은 "월소득에 따른 분산분석 ANOVA 검정 결과"를 나타내며, 각 변
수에 대해 학력 수준별 평균, 표준편차, F값, 그리고 유의 확률 등을 포함하
고 있다.

[표 4-8] 월소득에 따른 분산분석 ANOVA 검정 분석 결과
주요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

확률

AI기술 
활용

200만원 미만 802 23.36 7.789

11.543 .000
200~300만원미만 440 23.41 7.038
300~400만원미만 350 24.59 7.255
400~500만원미만 312 24.37 7.245
500만원 이상 296 26.53 6.956

자기 
효능감

 
200만원 미만 802 12.88 3.213

54.090 .000200~300만원미만 440 14.06 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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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종합 결론 및 포용적 미래 사회를 위한 제언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디지털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범위를 결정하는 3대 핵
심 축으로 연령, 학력, 소득은 연구의 ANOVA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작용하
고 있다. 특정 심리적 자산에는 영향을 미치나 AI 기술 활용 자체에는 장애
유형은 큰 장벽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의 보조공학적 잠재력을 확
인시켜 주었다.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으며, 소득이 적은 '다차원적 취약 집단'에 자원을 집
중 투입하는 정밀 타겟팅 전략을 향후 정책은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기술의 편리함만을 강조하기보다 
기술이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

300~400만원미만 350 14.56 2.439
400~500만원미만 312 14.54 2.115
500만원 이상 296 15.04 1.799

사회적 
고립감

200만원 미만 802 11.47 3.597

39.459 .000
200~300만원미만 440 12.08 3.049
300~400만원미만 350 13.00 2.928
400~500만원미만 312 13.09 2.898
500만원 이상 296 13.77 2.417

삶의 
만족도

200만원 미만 802 5.73 1.154

13.773 .000
200~300만원미만 440 5.77 1.056
300~400만원미만 350 5.95 1.088
400~500만원미만 312 5.92 1.006
500만원 이상 296 6.24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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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인간 친화적인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보편적 디지털 복지권의 확립이다. 디지털 역량은 이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이며, 국가는 모든 계층에 최소한의 디지털 교육과 접근
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사회적 자본의 디지털 연계 강화이다. 디지털 소외 계층이 기술을 통해 고립
을 극복하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매개 프로그
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각적인 노력이 동반될 때만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이 소외됨 없
이 기술의 혜택을 공유하며, 삶의 만족도가 상향 평준화되는 진정한 포용적 
미래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4.6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현대 사회에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장애인의 삶도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AI 기술 활용 수준과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인 자기효능감, 사회적 연결성(즉, 고립감의 해소 정도), 그리고 주
관적 삶의 만족도 사이의 상호 관계를 폭넓게 분석하였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의 발전이 단순한 편의성 제공을 넘어 장애인의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디
지털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는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들 변수의 통계적 연결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

분석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는 변수 간 선형 관계를 측정하는 피어슨 상관관
계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도출된 상관계수(r)는 Cohen이 제시한 통계적 
기준에 따라 그 강도를 해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주요 변수 쌍에서 유의미
한 정(+)적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며(p < .001), 각 변수가 독립적으로 작동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긴밀한 네트워크로 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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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시사한다. 기술적 수용성은 심리적 자산과 사회적 자산을 동시에 강화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설이 실증적으로 뒷받침된 셈이
다.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포용의 문을 넓히는 동시에, 기술적 진보는 심리적 성
장과 사회적 연결이라는 두 축을 견고히 하는 바탕이 되고 있음을 연구 결과
가 분명히 보여준다. 

사회적 연결성(r=0.392)과 AI 기술 활용 수준이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고, 삶의 만족도(r=0.289), 자기효능감(r=0.184)과도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AI 기술이 일상생활의 편의
를 증진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장애인이 마주하는 물리
적·심리적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음성 인식 비서나 스마트 홈 제어 시스템, 지능형 보조공학 도구 등 다양한 
AI 기술이 장애인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예컨대 지체장애인이 음성 
명령만으로 가전제품을 작동하거나, 시각장애인이 AI 기반 시각 보조 앱을 
통해 주변 정보를 능동적으로 취득할 때, 이 경험은 단순한 편의 이상의 의미
를 가진다. 외부 세계에 대한 주도권을 스스로 쥐었다는 느낌은 곧 ‘디지털 
에이전시’의 획득으로 이어지고, 이는 타인과의 소통 과정에서 느끼던 심리적 
제약을 해소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

AI 기술 활용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환경을 더욱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커진다. 이와 같은 긍정적 변화는 다시금 사회적 
연결을 촉진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다. 결국 AI 기술의 실제적 활용이 장애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근본적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연결성 사이에 나타난 강력한 결합력은 특히 주목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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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두 변수의 상관계수가 0.562로, 전체 변수 쌍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장애인이 자신의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사회적 네트
워크에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진다는 사실을 
이번 분석이 시사한다.

장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만성적인 무력감이나 심리적 위축을 극복할 수 있
게 해 주는 핵심적인 내적 동인으로 자기효능감은 작용한다. 자기효능감이 높
은 개인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따르는 위험
과 부담도 기꺼이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형성된 건강하고 촘촘한 
사회적 자본은 다시금 개인에게 정서적 지지와 정보 자원을 공급하여, 궁극적
으로 정서적 안정에 보탬이 된다.

사회적 연결성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r=0.263)가 발견
되었다. 이는 인간이 원래 사회적 존재임을, 다시 말해 타인들과의 유대와 소
속감을 통해 자존감을 확인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금 
각인시켜준다. 특히 관계의 단절이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 쉬운 장애인들의 
환경에서 기술을 활용한 연결성의 증대는 고립을 방지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준다. 

장애인의 내면적 심리 자산인 자기효능감과 외적 사회 자본인 인간관계망 모
두에서 AI 기술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에서 소외되는 일이 곧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시
대에, AI 기술 활용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은 앞으로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단순히 시혜적 성격을 넘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접근성 개
선 등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AI 기술 활용’이 단순히 삶의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연결성’과 같은 심리·사회적 자원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확인된 변수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궁극적인 삶의 만족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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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복합적인 인과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AI를 활
용하는 경험이 장애인의 내적 자신감과 대인관계망 형성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의미다. 

상관성을 넘어, 각 변수 간 직·간접적 영향 경로를 규명할 수 있는 구조방정
식 모델 등의 분석 방법을 도입해 더 정밀하게 인과 구조를 밝힐 필요가 있
다. 궁극적으로, 기술적 지원과 심리적 강화, 그리고 사회적 지지 체계가 유기
적으로 통합된 다층적 장애인 지원 생태계가 마련될 때, 비로소 장애인의 삶
의 질이 근본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9]는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요약한 표로, 변수 간 상
관계수와 유의 수준을 포함하고 있다.

[표 4-9]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p<.05, **p<.01, ***p<.001

4.7 주요변수간 회귀분석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접어들며, 장애인이 AI 기술을 활용할 때 그 삶의 만

구분 AI기술 활용 자기효능감 사회적 고립감 삶의 만족도

AI기술 활용 1

자기효능감 .184*** 1

사회적 고립감 .392*** .562*** 1

삶의 만족도 .289*** .186*** .263*** 1



- 73 -

족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영향을 받는지 다각도로 분석했다. 연구에서는 인구
사회학적 배경 변수들이 주는 외부 영향을 먼저 통제했고, 이후 각 변수의 증
분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모형 1]에서는 성별, 연령, 장애 유
형, 학력, 월소득 등 기본적인 환경 변수를 투입해 기초 틀을 마련했다. 이어 
[모형 2]에서는 이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I 기술 활용과 심리적 
요인, 즉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고립감이라는 변수를 추가했다. 

회귀모형의 통계적 적합성을 살펴본 결과, [모형 1]은 F값이 23.670(p<.001), 
[모형 2]는 40.607(p<.001)로 두 모델 모두 실제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다중공선성 문제도 함께 
점검한 결과, 모든 독립 변수의 공차가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지수도 10 미만
으로 확인되어 변수 간에 특별한 상관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고려한 [모형 1]의 결과,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를 설명하는 힘은 약 5.1%(R^2=0.051)로 확인됐다. 설명력이 크다고 하긴 
어렵지만, 일부 변수의 영향력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우선 연령(beta=-.119, 
p<.001)의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 저하와 함께 사회적 역할의 감소가 누적되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최종학력(beta=.099, p<.001)과 월평균소득
(beta=.088, p<.001)은 모두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쌓을 수 있
고, 안정된 경제적 기반은 자립적인 생활과 정서적 안정감을 뒷받침하는 중요
한 동력이 됨을 알 수 있다.

성별이나 장애 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특이할 만한 점이다. 이는 장애인의 삶에 있어 선천적 조건보다는 교육, 소득 
등 개인이 속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더 큰 변수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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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핵심 변수로 AI 기술 활용과 심리적 요인을 추가한 [모형 2]에서는 설명력이 
12.9%(R^2=0.129)까지 크게 올랐다. 기본 변수만 포함했던 경우와 비교하면 
약 7.8%p(ΔR^2=0.078, p<.001)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AI 기술이 실제로 
장애인의 일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한다

AI 기술 활용의 경우, beta값이 .212(t=9.710, p<.001)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
를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예컨대, 인공지능 기반 보조
기기나 음성 인식 기술, 그리고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이 실질적으로 장
애인의 일상에서 불편을 줄이고 자율성을 확장시킨다는 점이 데이터로 확인
된 셈이다. 

매개변수로 설정된 사회적 고립감(beta=.117, p<.001)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오히려 고립을 더 크게 느끼는 취약계
층일수록 AI 기술 기반의 비대면 소통이나 디지털 콘텐츠 소비를 통해 심리
적 위로를 얻는 ‘디지털 보상’ 현상이 도드라진 것이다. 

자기효능감(beta=.037)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이는 AI 기술 활용이 지금은 주
로 외부적인 편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하며, ‘내적 유능감’ 향
상에는 아직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한계
가 분명하다. 이제는 AI 기술이라는 새로운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배
하고 지원할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들어 AI 기술 
활용이 연령이나 소득 등 기존의 영향력 있는 변수들을 뛰어넘는 효과를 보
이면서, 디지털 기술이 장애인의 사회적 불평등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는 강
력한 평등의 촉매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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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거나 소득이 낮은 장애인들이 기술 발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AI 
기기 보급 확대, 맞춤형 인터페이스 개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 다각적인 
접근을 포함한 종합복지 모델 구축이 절실해졌다. 이처럼 사회적 고립감과 
AI 기술 활용 사이에서 나타난 독특한 상관관계는 앞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I 기술이 장애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회의 문
을 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한 발 앞선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표 4-10] 변수간 다중회귀분석 결과 

*p<.05, **p<.01, ***p<.001

4.8 매개변수 회귀분석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일상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필수적인 역할을 
인공지능 기술은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공지능(AI)이 현대인의 주관
적 안녕감, 그중에서도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경로와 메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변수 모형1 모형2
B S.E β t(p) B S.E β t(p)

(상수) 5.869 .164 35.809*** 4.560 .195 23.338***

성별 -.060 .054 -.024 -1.118 -.066 .051 -.027 -1.284
연령 -.009 .002 -.119 -5.380*** -.007 .002 -.087 -4.057***

장애유형 .011 .022 .011 .502 .021 .022 .021 .988
최종학력 .128 .030 .099 4.234*** .061 .030 .047 2.045*

월소득 .053 .014 .088 3.724*** .028 .014 .046 2.003*

AI기술 
활용 .031 .003 .212 9.710***

자기  
효능감 .015 .010 .037 1.497
사회적 
고립감 .039 .009 .117 4.487***

F(p) 23.670*** 40.607***

  .051 .129
adj.  .049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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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지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더 이상 단순히 편리한 도구를 넘어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재구성하고, 해체
된 사회적 관계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오늘날 
기술의 수용은자리매김하고 있다. 생성형 AI, 맞춤형 추천 시스템 등은 사용
자에게 인지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새로운 학습 경험과 사회적 소통의 
장을 제공하며, 인간 삶의 양상을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중심축인 ‘자기효능감’(내적 
자산)과 ‘사회적 고립감’(외적 지표)을 주요 매개변수로 삼아, 이들이 인공지
능 기술 활용과 삶의 만족도 간의 인과적 경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
는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사회과학 분야의 표준적이고 신뢰받는 절차인 Baron과 
Kenny가 고안한 3단계 매개효과 분석 모델을 적용했다. 이 모델은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매개변수가 가진 간접적 경로와 직접적 영향력을 명확
히 구분해 도출함으로써, 기술 활용이 행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블랙박스’를 체계적으로 드러낸다.

결과의 객관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Sobel이 제안한 소벨 테스트를 추가로 
실시하여,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에서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 효과를 보이는지 엄밀하게 검증했다. 

다층적이고 심도 깊은 접근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과 삶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한 수치나 단편이 아닌, 개인의 심리적 역량 강화와 사회적 연결
성 회복이라는 넓은 시각에서 다시 바라보려는 학문적 시도라 할 수 있다.

4.8.1 AI기술 활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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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AI 기술은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삶
의 동반자이자 인지적 보조자로서 그 역할을 넓히고 있다. 본 분석은 이러한 
AI 기술 활용이 개인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어떤 다층적인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개인의 핵심 심리 자본인 ‘자기효능감’이 이 과정에서 어떤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생성형 AI의 빠른 확산으로, 이제 AI는 인간의 단순 노
동만을 대체하는 차원을 넘어섰다. 개인이 세상과 소통하고 정보를 처리하며, 
스스로의 역량을 확장하는 방식까지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과거의 기술이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날의 AI는 ‘지능적 
증폭기’로서 인간의 지식과 창의의 지평을 넓혀주고 있다.

AI 기술은 일상의 편리함과 물리적 효율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도 ‘나는 도태되지 않고 이 환경을 통제할 수 있
다’는 심리적 자신감을 얻게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자신감은 
삶의 질을 높이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선순환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이 선순환이 단순한 기술적 숙련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AI 활용 경험은 개
인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나아가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변화시키는 
‘심리적 전환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을 다루는 주체라는 자각이 개인의 자아 개념 형성에서 
필수적인 축으로 자리 잡았다. 개인은 이제 수동적인 정보 소비자를 넘어, 디
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설계하는 ‘디지털 에이전시’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AI와 함께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자기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되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분석 절차를 적용
한 결과,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AI 기술 활용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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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유의미하게 정(+)의 방향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89, 
p<.001). 즉, 개인이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언어 장벽을 손쉽
게 넘어서거나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요약하며, Dall-E와 같은 도구로 자신
의 상상력을 시각화하는 일이 실제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
여준다. 

과거에는 많은 정신적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됐던 저차원적 반복 과업을 심리
학적 관점에서 AI 기술은 ‘인지적 외주화’라는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복잡한 
데이터 정리, 일정 최적화, 단순 정보 검색과 같은 작업을 AI에 맡기면서, 인
간은 '인지적 자유'를 얻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절약된 시간과 인지적 여유
는, 개인이 더 깊이 자신을 돌아보거나 창의적인 예술 활동에 전념하며, 가족
이나 공동체와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바뀐다.

AI는 반복적인 노동과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더욱 
사람다운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영역으로 이끌어준다. 이런 변화는 단
순히 편리함이 커지는 차원을 넘어, 삶의 질적 구조 자체가 가치 중심적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AI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직접적이
면서도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을 AI 기술 활용이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84, p<.001). 알버트 반두라의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AI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을 자신의 의지대로 다
루는 경험은 자기효능감 형성의 핵심인 ‘성공 경험’으로 축적된다.

가파른 학습 곡선과 끊임없는 변화 속도를 AI 기술은 요구하는 만큼, 이 과
정을 주도적으로 극복하며 얻게 되는 성취감은 평범한 전자기기 활용에서 느
끼는 만족감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강한 심리적 자산이 된다. 코딩 경험이 전
혀 없는 사람이 AI의 도움을 받아 자신만의 웹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직접 
복잡한 통계 분석을 시도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험은 단순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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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물 획득을 넘어, ‘나는 디지털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유능한 존재’라는 근본
적인 자신감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키기도 한다

경험은 사용자에게 기술 발전이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오히려 ‘무슨 변화가 닥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는 자기 이미지를 굳히는 데 기여한다. 결국, 이렇게 다져진 강한 자기효능감
은 일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
을 찾아 나가려는 ‘회복탄력성’으로 이어진다. AI를 접하며 쌓인 확신과 자신
감이 전방위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해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
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38, p<.001). 이 과
정에서 AI 기술 활용의 표준화 계수는 1단계에서 0.289였던 것이 3단계에서
는 0.263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이 수치의 변화는 단순히 AI 기술이 삶의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 중 상당 부
분이 '자기효능감 증진'이라는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경로를 거쳐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행복의 근원은 외부에서 누릴 수 있는 편리한 기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면서 느끼는 '나 자신의 성장과 변화' 
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사용자는 AI 기술을 통해 얻는 
물리적 편익 그 이상으로, 첨단 기술을 익히고 다루며 확장된 자기 능력과 잠
재력에서 더 깊은 '자아실현적 행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
술 발전이 인간 내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우리 모두가 그 과정에서 어떻
게 성장해 가는지를 지금의 변화는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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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AI기술 활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 결과

*p<.05, **p<.01, ***p<.001

소벨 테스트 결과 Z=5.376(p<.001)으로 매개 경로의 유의성은 산출되어, 심
리적 전이 경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통계적으로 견고하고 유의미한 흐름
임이 다시 한번 확증되었다. 기술이 인간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 자존감이 
다시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로 이어지는 인간 중심적 기술 활용의 실증적 증
거라 할 수 있다.

[표 4-12] AI기술 활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 검증 결과

*p<.05, **p<.01, ***p<.001

연구 결과는 앞으로 디지털 정책과 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던져준다. 이제 현대 사회가 채택해야 할 디지

단계 변인 B S.E β t(p)
1단계

(독립→종속)
AI기술 활용 →

삶의 만족도
.042 .003 .289 14.128***

R2(adj R2)= .083(.083)
F=199.601, p=.000

2단계
(독립→매개)

AI기술 활용 →
자기효능감

.069 .008 .184 8.837***
R2(adj R2)= .035(.034)

F=77.363 , p=.000
3단계

(독립, 매개
→종속)

AI기술 활용, 자기효능감 
→

삶의 만족도

.039,
,055

.003,
,008

.263,
.138

12.788***,
6.705***

R2(adj R2)= .102(.101)
F=124.274, p=.000

공차=0.966, VIF=1.035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Sobel Test
Z

AI기술 활용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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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정책은 단순히 기기를 보급하거나 소프트웨어 사용법만을 가르치는 ‘물리
적 지원’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기술을 사용하는 이들이 스스
로 주체성을 느끼고, 심리적 임파워먼트까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 중
심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 현장 역시 변화가 요구된다. AI 도구의 기능적 사용법만을 가르치는 것

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이 자신만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

능감을 발견하고 심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 소외 계층인 고령층이나 장애인을 위한 교육 역시 단순히 접근성

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이 기술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적 고

립을 극복하며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전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AI 기술 활용 능력은 이제 사회적 생존을 위한 기술을 넘어, 개인의 자아 실

현을 도와주는 강력한 심리적 파트너이자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았다. 실제로 기술 활용 능력이 심리적 안녕감과 직결되는 만

큼, 모든 시민이 AI를 활용해 유능감을 얻고 삶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결국 기술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본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함을 이번 연구는 뚜렷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림 4-1] AI기술 활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 모형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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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AI기술 활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고립감의 부분매
개효과

   삶의 만족도를 AI 기술 활용가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감'이 
어떠한 매개 경로를 형성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3단계 위계적 회귀분
석 결과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연구는 기술적 성취가 행
복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기술이 인간 사이의 '관계적 결핍'을 
해소함으로써 행복을 견인한다는 복합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 

독립변수인 AI 기술 활용도는 1단계 분석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유의미
한 정(+)의 영향력(beta=.289, p<.001)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스마트 비서, 생성형 AI, 맞춤형 큐레이션 등 다양한 AI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향유할 때 느끼는 편리함, 정보 접근성, 그리고 도구적 유능감이 삶의 만족도
를 직접적으로 견인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기술이 제공하는 높은 생산성과 신
속한 문제 해결 능력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 기초적인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을 잘 활용한다는 자각 자
체가 개인에게 심리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AI 기술 활용이 사회적 고립감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결정적인 선행 변인임이 
2단계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확증되었다(beta=.392, p<.001). 이 단계의 모
델 설명력(R^2)이 15.3%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인간의 심리적 상태인 '고립감'의 변동 중 약 15% 이상이 
단순히 AI 기술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활용하느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강력한 영향력을 의미한다. 기술적 개입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기술이 단순히 물리적 편리함을 넘어 인간의 깊은 정서적 영역에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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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인 사회적 고립감을 투입했을 때 AI 기술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유
지되면서도 그 수치가 .289에서 .219로 감소하는 양상이 3단계 통합 모델 분
석에서는 관찰되었다. AI 기술이 삶의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높 효과도 크지
만, '사회적 고립감의 완화'라는 결정적인 심리적 완충 경로를 거쳐 만족도를 
간접적으로 증진시키는 '간접 효과'인 부분매개효과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사회적 고립감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AI의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은 
AI가 주는 유능감과 AI를 통한 관계 회복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함을 의미
한다. AI는 도구적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현대인의 심리적 결핍을 채
워줌으로써 행복의 총량을 다각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이다.

[표 4-13] AI기술 활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고립감의 
부분매개효과 결과

*p<.05, **p<.01, ***p<.001

소벨 테스트를 통해 확인된 모델의 강건성이 분석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회적 고립감 모델의 검증 수치(Z=7.813, p<.001)는 이전에 분석
된 자기효능감 모델(Z=5.37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단계 변인 B S.E β t(p)

1단계
(독립→종속)

AI기술 활용 →
삶의 만족도

.042 .003 .289 14.128***

R2(adj R2)= .083(.083)
F=199.601, p=.000 

2단계
(독립→매개)

AI기술 활용 →
사회적 고립감

.171 .009 .392 19.952***

R2(adj R2)= .153(.153)
F=163.947, p=.000

3단계
(독립, 매개

→종속)
AI기술 활용, 사회적 

고립감 →
삶의 만족도

.032,
.060

.003,
.007

.219,
.178

10.009***,
8.125***

R2(adj R2)= .110(.109)
F=135.762, p=.000

공차=.847, VIF=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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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에게 있어 AI 기술이 주는 개인적인 유능감이나 '내가 무언가를 통
제하고 있다'는 성취감보다, 기술을 매개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타인과 소
통하고 있다는 '관계적 안도감'이 삶의 만족도 형성에 훨씬 더 근원적이고 결
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이 통계적 차이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
하다.

[표 4-14] AI기술 활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고립감의 
부분매개효과 검증 결과

*p<.05, **p<.01, ***p<.001

차가운 금속과 논리 회로의 조합이 아니라, 인간의 외로움을 어루만지고 관계
의 온기를 복원하여 우리 삶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따뜻한 기술'로 인공지
능은 재정의되어야 한다. 기술적 진보의 궁극적 목표는 효율성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단절된 개인들을 공동체라는 큰 품 안으로 다시 불러 
모으는 데 그 진정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4-2] AI기술 활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고립감의 
부분매개효과 모형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Sobel Test
Z

AI기술 활용 사회적 고립감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도 7.81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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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AI기술 활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고
립감의 이중매개효과

   현대 사회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은 AI 기술 활용이 사용자의 주관적 안
녕감인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는 심층적으로 분
석하였다. 단순한 기술 노출을 넘어 기술 활용이 개인의 내적 역량인 자기효
능감을 강화하고 심리적 취약성인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함으로써 최종적인 
삶의 질을 결정짓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효과 분석 방법론을 엄격히 적용하여 분석
을 수행하였다

독립변수인 AI 기술 활용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어떤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의 첫 단계에서는 살펴보았다. 그 결과, AI 기술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역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89, p < .05). 해당 모델의 설명력은 8.3%로 집계되었으며(F = 199.601, p 
< .05), 통계적으로도 그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되었다. 

결과는 AI 기술을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더 효율
적으로 정보를 얻고, 일상의 편리함을 크게 느끼며, 그로 인해 전반적으로 자
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한 도구로서의 의미를 
넘어, AI는 이제 현대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자리
를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실제로 가교 역할을 하는지 분
석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AI 기술 활용이 첫 번째 매
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84, 
p< .05). 복잡한 AI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 잘 적응하며 과업을 완수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경험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86 -

실시된 경로 분석 결과, 자기효능감은 두 번째 매개변수인 사회적 고립감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562, p < .05). 이 단계에
서 설명력은 31.6%(F = 1016.659, p < .05)로, 연구 모델 가운데서도 상당
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소통하며, 따라서 소외나 고립감을 덜 느낀다는 심리적 메커
니즘이 여기서 부각된다.

독립변수인 AI 기술 활용과 두 가지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을 함께 투입해, 이들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
향을 제3단계에서는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모델에서 AI 기술 활용(β = 
.222, p < .05), 자기효능감(β = .068, p < .05),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β = 
.139, p < .05) 모두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예측 변수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1단계에서 AI 기술 활용의 영향력(β값)이 .289였으나, 매
개변수를 추가한 이후에는 .222로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AI 기술 활용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외에도, 자기효능감을 높여주거나 사
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는 심리적 경로를 통해 효과가 일부 전달된다는 부분 
매개효과의 분명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이중매개 모델의 설명력
은 11.2%로 측정됐다. 이는 매개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초기 모델과 비교할 
때 약 2.9%p 증가한 수치로, 이중매개 모델이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데 있
어 상당히 향상된 설명력을 보임을 입증한다.

[표 4-15] AI기술 활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고립감의 이중매개효과 결과

단계 변인 B S.E β t(p)

1단계
(독립→종속)

AI기술 활용 →
삶의 만족도

.042 .003 .289 14.128***

R2(adj R2)= .083(.083)
F=199.601,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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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연구 모델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 분석의 전제 조건 중 하나인 다중
공선성을 점검한 결과, 공차 한계는 0.845로 기준치인 0.1을 넉넉히 넘었으
며, 분산팽창지수(VIF) 역시 1.184로 10 이하로 나타났다. 이로써 통계적 왜
곡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매개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고자 Sobel 테스트를 실시
한 결과, Z값이 4.467로 나타나 유의수준 p < .05에서 해당 경로가 통계적으
로 의미 있음을 입증했다. AI 기술의 활용이 사용자의 내적 역량인 자기효능
감을 자극하고, 이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연결성을 통해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
는 일련의 과정이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된 견고한 경로임을 보여준다.

[표 4-16] AI기술 활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고립감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결과

*p<.05, **p<.01, ***p<.001

2-1단계
(독립→
매개(1))

AI기술 활용 →
자기효능감

.069 .008 .184 8.837***

R2(adj R2)= .035(.034)
F=77.363 , p=.000

2-2단계
(매개(1)→
매개(2))

자기효능감 →
사회적 고립감

.661 .021 .562 31.885***

R2(adj R2)= .316(.316)
F=1016.659 , p=.000

3단계
(독립, 

매개(1,2)
→종속)

AI기술 활용, 자기효능감 
사회적 고립감 →

삶의 만족도

.033,

.027,
.047

.003,

.010,
.009

.222,

.068,
.139

10.144***,
2.790***,
5.332***

R2(adj R2)= .113(.112)
F=93.361, p=.000

공차=0.598, VIF=1.672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Sobel Test
Z

AI기술 활용 자기효능감, 
사회적 고립감 삶의 만족도 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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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단순히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외부 도구를 넘어, 개인의 심
리적 자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AI 
기술은 하고 있다. AI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을 때, 개인은 단순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넘어 자신감과 효능감을 얻게 된다. 이러한 효능감은 디지털 공간
과 실제 오프라인 환경 모두에서 활발한 소통을 이끌어내며, 그 결과 사회적 
고립감이 완화되는 심리적 방어기제로 작동한다. 

AI 관련 교육이나 정책은 단순히 기능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을 활
용하며 얻는 성취감과 건강한 사회적 연대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 
접근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실제 이번 연구에서는 AI 기술의 활용이 
자기효능감 상승과 사회적 고립감 감소를 거쳐, 결국 삶의 만족도까지 높아지
는 긍정적 순환 구조를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이런 결과는 AI가 인간의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가치로 평가된다.

[그림 4-3] AI기술 활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고립감의 이중매개효과 모형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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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초연결과 초지능으로 대표되는 지능정보사회로의 대전환 속에서, 장애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일이 단순한 편의 그 이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는 AI가 장애인의 일상뿐 아니라 궁극적인 삶의 만족도에까지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이를 다학제적 시각으로 깊이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기획했
다. 

과거에는 인공지능이 기술적 진보에 머물렀지만, 오늘날에는 인간의 사고방식
과 삶의 형태를 새롭게 정의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았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역량이 개인의 삶의 질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한계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장애인에게 있어 기술적 소외는 단순히 정보 습득의 불평등을 넘어선 문제가 
된다. 사회적 참여의 기회 박탈, 자아실현의 어려움과 같은 구조적 소외로 직
결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처럼 장애인의 기술 활용 문제를 
사회 전반의 포괄적 과제로 인식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AI 기술을 장애인이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과정은 단순히 기기를 조작하는 차
원을 넘어선다. 이 과정은 개인의 내적 심리 자원인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외
적 자산인 사회적 자본을 쌓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밝히기 위해 사회복지학의 시각과 기술 심리학적 접근을 결합하여, AI 
기술 활용이 장애인의 내면과 외부 환경에서 어떤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이끌
어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과정을 통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정
리한다. 더불어, 이 자료를 기존 선행 연구의 이론적 흐름과 최신 기술 동향
에 비추어 다시 해석함으로써, 앞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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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AI 기술 개발이 어떤 길을 지향해야 하는지 입체적으로 조명하려 한
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이론 정리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 실무와 학계 모
두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5.1 연구 결과 요약 

   모든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지되며, 풍성한 학술적 성과가 도출
되었다. 특히 장애인의 AI 기술 활용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직접적이
고 강한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AI 기술은 단순히 신체
적 불편을 보완하는 도구를 넘어, 장애인 스스로 일상과 생활 환경을 주도적
으로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실존적 주권'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 인식 기반 IoT 시스템, 지능형 이동 보조 기기 등은 타인의 도움 없이
도 이용자가 스스로 실내 환경을 조절하거나 이동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
여 심리적 안녕감을 극대화한다. 여기에 더해, 생성형 AI를 통한 정보 검색과 
맞춤형 콘텐츠 소비는 정보 접근성의 격차를 크게 좁혀주었으며, 장애인이 사
회적 정보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방어해 주는 강력한 '심리적 보호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기술의 활용에서 오는 효용은 '나도 할 수 있다'는 뚜
렷한 성취감으로 이어졌고, 일상 속 크고 작은 행복이 차곡차곡 쌓여 전반적
인 삶의 만족도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경로도 분명히 드러났다. AI 기술
의 진보가 장애인의 삶에 어떻게 온기와 변화를 불러오는지, 이번 연구가 구
체적으로 조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사회적 연결망을 넓히는 데 AI 기술의 활용은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조사 결과, 
AI 기술을 자주 그리고 능숙하게 사용하는 장애인 집단일수록 예기치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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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마주했을 때 더욱 유연하게 대처하는 두터운 심
리적 자신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알버트 반두라가 말한 ‘숙달 경
험’의 원리와 맥락을 같이한다. 복잡한 지능형 기술을 직접 다뤄보고 성공적
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장애인의 자아를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개인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의 관계에서도 내적 역량의 강화는 뚜렷하게 드러났
다. 단순히 기술 지원의 수혜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AI 기술을 매개로 정
보를 나누고 소통을 이끄는 협력적 관계자로 달라진 모습이 관측됐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자기효능감 자본’을 더욱 굳건히 쌓아 갔다. 

AI 기술 활용의 진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집이나 
시설에 물리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들에게 AI 기반 소셜 플랫폼
이나 관심사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새로운 ‘심리적 광장’이 되어 주었다. 
이 공간에서 장애인들은 지리적·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사회 구성원
과 자연스럽게 교류했다. 덕분에 기존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고립감도 
상당 부분 해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활동
은 실제로 가교적 사회 자본을 형성하며, 장애인 개개인의 사회적 생명력을 
되살리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AI 기술 활용과 삶의 만족도 사이를 자기효능감과 사회
적 고립감이 긴밀하게 이어주는 단단한 연결고리로 작용하는 것이 통계적으
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AI 기술을 활용하는 경험은 장애인들에게 기술에 대
한 막연한 두려움을 뛰어넘을 용기를 심어주며, 기술 숙련 과정에서 얻은 자
신감이 심리적 탄력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물리적 이동이나 직접적 대면의 한계를 AI 기반 실시간 소통 시스템이나 가
상 현실을 통한 사회참여로 대체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에 따른 우울감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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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경로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고립감이 단계별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순차적 이중 매개효
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내적 역량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높아진 자신감이 외부세계와 적
극적으로 소통하려는 태도로 AI 기술 활용이 연결되며, 그 결과 내적 자산과 
외적 자산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극대화한다는 
‘단계적 임파워먼트 폭포 모델’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장애인의 내면을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적인 도구에 AI 기술은 그치지 않
는다. 변화된 내면이 다시금 사회적 관계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삶
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만드는 역동적인 선순환의 중심 동력이 됨을 이번 분
석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5.2 논의 및 시사점 

   과거의 시혜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장애인 복지 담론이 수동적 패러
다임에서 과감히 벗어나, ‘기술을 통한 역량 강화’라는 능동적 패러다임으로 
진화해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고찰할 때, AI 기술 활용
은 장애인에게 타인에 대한 만성적이고 심리적인 의존성을 획기적으로 낮추
는 해방적 기제로 작용한다. 셀리그먼의 '학습된 무력감'을 극복하고 자기결
정권에 기반한 독립적 생활 양식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심리적 자원을 
형성한다. 

단순한 도구적 차원을 넘어서 AI와의 결합은 장애인의 ‘행위 주체성’을 새롭
게 정의한다. 이를테면, 상지 기능이 제한된 지체장애인이 고도화된 음성 제
어 스마트홈 시스템을 활용해 직접 조명의 밝기를 미세하게 조절하거나 여러 
가전제품을 동시에 다루는 모습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선다. 이는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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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자기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는, 실존적인 승리라고 할 만하다

생성형 AI 기반의 시각 보조 도구를 이용해 전맹 시각장애인이 즉각적으로 
주변 사물의 맥락을 파악하고 서류 정보를 스스로 획득할 때, 그는 정보의 수
동적 수혜자에서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존재로 전환된다. 이처럼 근본적인 지
위 변화는 장애인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꾸준히 축적되는 이러한 성공 경험들은 심리적 회복탄
력성을 높여 준다. 동시에 ‘나도 사회의 주체로서 기여하고 스스로 삶을 통제
할 수 있다’는 내적 효능감을 키운다. 그 결과 장애인의 자아 정체성은 ‘보호
와 관리의 대상’이라는 주변적 위치에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설계하는 
독립적 주체’로 변화하게 된다. 

삶의 질을 떠받치는 핵심 뿌리가 심리적 자산이며, AI 기술은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자율성을 극적으로 확장하는 해방의 도구로서 확고한 지위를 갖
게 된다. AI가 장애인의 실존을 실질적으로 해방시키는 순간을 우리는 눈앞
에서 목격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사회적 자본 이론이 지녔던 물리적 장벽과 시공간적 
폐쇄성을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서 AI 기반의 초연결성은 혁명적으로 극복하
게 한다. 과거의 사회복지 실천이 주로 직접 대면과 집단 활동에 기반한 유대 
중심의 ‘결속형 사회 자본’에 치중하여 자칫 장애인 당사자를 특정 관계망 안
에 고립시키거나 비장애인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면, 연구를 
통해 확인된 디지털 유대는 물리적 고립 상황에 처한 장애인이 외부 세계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교량적 사회 자본’을 형성하도
록 돕는다. 

사용자의 관심사와 전문성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분석해 가장 적합한 온라
인 커뮤니티나 취업 플랫폼을 추천하는 과정은, 장애인의 활동 무대를 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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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무한히 확장된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로 넓힌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장애인은 이전처럼 사회적 소외에 머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첨단 기술 정보와 다양한 문화 자산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주체적으
로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장애로 인한 신체적 특징이나 선입견이 개입되기 전에, 각 개인의 역량과 생
각이 먼저 드러나도록 AI가 매개하는 소셜 상호작용이 돕는다. '낙인 효과'가 
자연스럽게 희석되며, 사회적 필터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변화는 장애인
과 비장애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며, 사회 통합의 속도를 획기적으
로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이제 단순히 AI기술은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장애인이 겪
는 '사회적 장애'라는 근본적인 한계조차 완화하고, 나아가 새롭게 정의하는 
구조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변화의 바람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사회는 더 넓게, 더 다양하게 장애인의 삶을 포용하게 될 것이다. 

실무와 정책 측면을 살펴보면, 도출된 실증 데이터와 그 함의를 바탕으로 장
애인의 삶을 다각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도 입체적인 전략 마련
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기기 단순 보급이나 획일적인 서
비스 제공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장애 유형(지체, 시각, 청각, 뇌병변, 발달
장애 등)의 다양성과 각 개인의 생활 환경,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를 깊이 이
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개인화된 AI 포용 복지 생태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발화가 어려운 뇌병변 장애인의 독특한 음성 
패턴을 학습해 더욱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돕는 맞춤형 딥러닝 알고
리즘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 
장애인에게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감성 컴퓨팅 기반 돌봄 로봇을 빠르
게 도입하기 위해 과감한 예산 지원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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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리빙랩' 방식처럼 사용자 참여형 기술 개발 프로세스를 전면 도
입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기술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설계자’로 참
여시키고, 그 과정에서 기술의 실질적 효용과 인권 감수성까지 꼼꼼히 챙기는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쌓일 때 비로소 장애인의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교육 분야 역시 이제 단순히 소프트웨어 사용법이나 기능 위주의 단기 교육
을 넘어서야 한다. 기술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사회적 네
트워크 속에서 능동적으로 소통하며, 경제적 자립까지 이루어가는 ‘디지털 생
애 설계 교육’ 중심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장애인 본인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지지 체계인 가족과 활동 지원사, 복지 
전문가 등 ‘지지 공동체 전체’가 고도화된 AI 리터러시를 함께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술 교육이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머물 경우 자연스레 벌어
지는 ‘디지털 내 조력의 격차’를 해소해야만 일상 환경 전반이 기술에 보다 
친숙하고 포용적인 공간으로 진화할 수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예측 인공지능 모델과 빅데이터 분석을 적
극 활용해야 한다. 장애인 개개인의 역량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맞춤형 
일자리, 여가 활동, 비대면 의료 서비스 등—을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연결하
는 ‘지능형 통합 복지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이는 복지 사각지
대에 놓인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든든한 ‘디지털 세이프티 넷’을 완성하는 
길이다. 

거버넌스의 역할 또한 크다. 민간의 혁신적 AI 역량과 공공의 복지 전달 체
계를 결합함으로써, 기술적 진보가 특정 집단에만 치우치지 않고 전 시민 모
두의 ‘디지털 시민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포용적인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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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이제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단순한 보조 수단이나 장식품이 아니
다.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영역을 넓히고, 나아가 사회 구조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AI 기술의 긍정적 메커니즘을 연구는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지만, 복합적인 변수와 환경적 요인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고찰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분석 변수의 포괄성과 선행 요인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주로 
AI 기술 활용과 심리·사회적 자본, 즉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고립감 간의 관계
에 초점을 맞췄지만, 실제로 장애인이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 과정은 훨씬 복
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외골격 로봇이나 인공지능 보조
기기처럼 비용이 높은 기술의 경우,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접근성에 큰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거주 지역이나 시설의 정보통신 인프라, 예를 들어 
고속 인터넷과 같은 환경 역시 기술 활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건강보
험 체계나 복지 급여 제도 등 정책적 요인의 경직성도 신기술 도입을 가로막
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연구에서는 경제적·제도적 변수를 단순히 통제 변수로만 다루지 않고, 주요 
조절 변수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거시적 환경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명하며, 장애인의 기술 활용을 더욱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
할 필요가 있겠다.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량적 분석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성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번 연구는 대규모 설문조
사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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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장애 유형별로 드러나는 
각기 다른 기술 수용 양상이나, 사용자가 직접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좌절,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과정에서의 서사까지 세밀하게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사용자의 발음을 인식하지 못할 때 느끼는 답답함과 좌절, 
그리고 마침내 소통에 성공했을 때 경험하는 깊은 카타르시스는 숫자나 통계
로는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경험이다.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장기적 참여 관찰과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기술이 장애인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 때 생겨나는 미세한 변화와 그 의미를 섬세하게 포착할 수 있
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성적 탐구는 이론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높
이고, 기술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보다 입체적으로 해석하
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술이 가져올 윤리적 과제와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깊이 
있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AI의 긍정적인 영향만큼이나, 데이터 편향성으로 
인한 차별 문제(가령, 장애인 음성 데이터 부족으로 인식 정확도가 떨어지는 
현상)나, 개인의 생체 신호와 일상 정보가 수집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은 더욱 면밀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다. 또한 디지털 소
통이 활발해지는 현상은 오히려 '기술 의존적 고립'이라는 또 다른 역설을 초
래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의 활발한 교류가 오프라인에서의 직접적 만남과 상
호작용을 대체하거나 위축시키면서, 기술 없이는 사회적 삶이 어려워지는 상
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처럼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균
형 잡힌 비판과 탐구가 요구된다. 진정한 인간 중심 AI를 실현하려면, 이러한 
역효과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어떤 경로로 저해할 수 있는지 사전에 예
측하고, 그 위험을 방지하는 연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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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의 한계 또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는 2024년 한 시
점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단면 연구라는 한계를 가진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
전이 워낙 빠르게 이뤄지는 현실에서는, 장애인의 장기적 변화와 적응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첨단 기술이 내일이면 평범한 상식이 
되는 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려면, 동일 집단을 3년 또는 5년 단위로 계속 
관찰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 과정을 거치며 기술에 익숙해지는 만
큼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지 실제
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지속 가
능성과 실질적 개선 방안 도출에 이바지할 수 있다. 

장애인의 AI 기술 활용은 그저 신기술을 접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인생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더 넓게 확장해
가는 가치 있는 여정이다. 이번 연구 결과가 장애인의 디지털 권리를 한 단계 
끌어올릴 정책 설계의 기반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첨단 기술이 장애를 가로막
는 벽이 아닌, 새로운 기회의 창이자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포용적이고 인간다운 지능정보사회로 향하는 걸음 위에 이러한 노력
이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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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AI Technology Utilization on Life 
Satisfaction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ocial Is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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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in Policy Science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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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g University

     Amid the accelerating digital transformation epitomiz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hyper-intelligence/hyper-connectivity, 
research has highlighte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s a 
key mechanism capable of substantially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modern society, technological 
advancement goes beyond mere convenience enhancement, offer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 new window of opportunity to overcome 
information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constraints and function as 
social agents. Despite its technological potential, integrated and 
empirical clarification of how AI technology utilization in the daily 
liv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ltimately drives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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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pathways involving internal psychological mechanisms like 
self-efficacy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like social capital—
remains insufficient. This study attempted a multidimensional analysi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nhanced self-efficacy and 
reduced social isolation underlying the direct influence of AI 
technology use on life satisfaction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specify the research objectives, the following step-by-step research 
questions were established. First, we analyzed how the level of AI 
technology utilization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ess, 
competency, utilization) directly influences their overall life satisfaction. 
Second, we sought to identify the individual effects of AI technology 
utilization—an exogenous variable—on self-efficacy, an internal 
psychological asset, and on social isolation, which determines the quality 
of external relational networks. Third, we verified whether self-efficacy 
and social isolation perform a significant mediating role i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I technology util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Furthermore, we empirically demonstrated the validity and structural 
appropriateness of a ‘dual mediation’ pathway, where these two variables 
act sequentially beyond independent mediation to enhance life 
satisfaction.

The latest raw data from the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in 2024 was obtained 
and utilized for the analysis in this study. To ensure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research subjects and the generalizability of 
the analysis, the responses of 2,200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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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ed. These individuals were selected nationwide, considering 
gender, age, type of disability (physical, sensory, mental, etc.), and 
household income leve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5.0 statistical package. The analysis began with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to understan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This was followed by reliability 
analysis and validity verification to confirm the internal consistency 
among variables. Correlation analysis was then performed to examine the 
basic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test the core hypotheses. To rigorously asses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the three-step 
hierarchical regression methodology proposed by Baron & Kenny was 
combined with the Sobel Test, ensuring analytical precision.

The key findings and academic discussions derived from the research are 
as follows.

The use of AI technology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life satisfaction. This proves 
that specific AI service experiences—such as object recognition aids for 
the visually impaired, smart home voice control systems for those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d generative AI assistants supporting 
communication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play a 
decisive role in strengthening daily independence, substantially alleviating 
physical inconveniences in daily life, and fostering a positive attitude 
toward one's own life.



- 121 -

The use of AI technology served as a powerful psychological driver to 
enhance the self-efficac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ccessful 
experiences of learning AI technology and independently solving tasks 
within complex digital environments provide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intrinsic motivation to break free from the passive image of ‘technology 
beneficiaries’ and transform into active ‘technology sovereigns’. Enhanced 
self-efficacy strengthens the will to overcome social barriers and 
establishes a foundational asset for building psychological well-being. 

The use of AI technology has significantly reduced feelings of social 
isolation and enhanced social engagement.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hose physical limitations restrict external activities, AI-based social 
interaction tools and information curation services expand the possibility 
of connecting with others beyond spatiotemporal constraints. Beyond 
simple online activities, this has led to increased opportunities for social 
participation through information acquisition. Ultimately, it has functioned 
as a social mechanism that alleviates the isolation stemming from 
physical confinement and enhances the potential for social integration.

Through mediation effect verification, we identified the complex 
interaction mechanism between self-efficacy and social iso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AI technology use not only directly increases life 
satisfaction but also amplifies psychological satisfaction via self-efficacy 
as a mediator. Simultaneously, it reduces social isolation, forming a 
strong indirect pathway that fosters connection with the extern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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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e causal structure identified by this study is a ‘dual mediating 
pathway’: AI technology use first boosts self-efficacy, and this enhanced 
efficacy then translates into confidence in forming social relationships, 
thereby alleviating isolation and maximizing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e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policy 
and academic recommendations. Academically, it holds significance in 
expanding the discourse on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previously confined to discussions of the digital divide—into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combining cutting-edge AI technology with 
psychological and social capital. Policy-wise, it suggests that achieving 
digital inclus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requires moving beyond a 
hardware-centric approach focused solely on distributing devices or 
infrastructure. Instead, integrated design is needed for software-based 
literacy education and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s that enhance 
self-esteem and restore social networks. Moving forward, the 
development of AI services must establish a direction beyond 
‘barrier-free’ design, positioning it as ‘empowerment technology’ that 
actively supports the self-realization and social communi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Keywords】AI Technology Utilization, Life Satisfaction, Self-Efficacy, 
Social Isolation, Social Capital, Digital Inclusion, Empowerment, Disability 
Welfare.


